
| 일시 |

2021년 12월 3일(금)

| 장소 |   

(사)대한안경사협회 서울교육센터  

대면 및 비대면 병행 학술대회

한 국 안 광 학 회
The Korean Ophthalmic Optics Society

www.koos.or.kr

2021 한국안광학회

동계학술대회 초록집

2
0
2
1
 한

국
안

광
학

회
 동

계
학

술
대

회
 초

록
집

2021 한국안광학회

동계학술대회 초록집

한 국 안 광 학 회



The Korean Ophthalmic Optics Society

한국안광학회

◆ 한국안광학회 14대 집행부

회    장: 박미성(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 회 장: 강성수(수성대학교), 박문찬(신흥대학교), 심현석(광주보건대학교), 김소라(서울과학기술대학교)

편집위원장: 정세훈(신흥대학교)

부편집위원장, 학술지평가위원장: 김현정(건양대학교)

학술지평가간사: 김세진(백석대학교), 정수아(원광보건대학교)

총무이사: 박상일(가톨릭관동대학교)

총무간사: 김형수(춘해보건대학교)

기획이사: 박성종(청암대학교)

재무이사: 장준영(대구보건대학교), 김상엽(강원대학교)

학회이사: 신장철(부산과학기술대학교). 이현주(대전보건대학교)

학회간사: 김현진(국제대학교)

학술이사: 강현구(가톨릭관동대학교)

학술간사: 안영주(백석문화대학교), 김세일(대전과학기술대학교)

홍보이사: 박경희(국제대학교)

정보이사: 김대종(경동대학교)

정보간사: 이세은(서영대학교)

연구이사: 이현미(대구가톨릭대학교), 김효진(백석대학교)

대외협력이사: 서은선(동신대학교)

사업이사: 정주현(건양대학교)

감    사: 최선미(전북과학대학교), 백승선(대전보건대학교)

◆ 일반이사

손정식(경운대학교), 이은희(극동대학교), 한선희(춘해보건대학교), 유동식(강원대학교), 

이승원(동남보건대학교), 이석주(청암대학교)

◆ 학술지평가위원회

김현정(건양대학교), 유동식(강원대학교), 박경희(국제대학교), 김세진(백석대학교), 정수아(원광보건대학교)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정세훈(신한대학교), 김현정(건양대학교), 손정식(경운대학교), 유동식(강원대학교), 강현구(가톨릭관동대학교), 

김세진(백석대학교)

◆ 한국안광학회 동계학술대회 초록집

인    쇄 : 2021년 12월 1일

발    행 : 2021년 12월 3일

발 행 인 : 박미정

편 집 인 : 박상일, 김형수

발 행 처 : 한국안광학회(KOOS)

018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한국안광학회

TEL: (02) 970-6228

Homepage : http://www.koos.or.kr

◆ 논문투고

한국안광학회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2009년~)로 회원이면 누구나 상시 투고할 수 

있으며,투고시에는 HWP 2007 이상으로 그림, 표 및 사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문서파일을 

한국안광학회지 홈페이지(http://koos.jams.or.kr)로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작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한국안광학회 홈페이지(http://www.koos.or.kr)와 한국안광학회지 홈페이지(http://

koos.jams.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위원회

위 원 장: 정세훈 (신한대학교)

부위원장: 김현정 (건양대학교)

편집간사: 강현구 (가톨릭관동대학교)

위      원 :     김효진 (백석대학교)  김소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병연 (강원대학교)  박경희 (국제대학교) 

박문찬 (신한대학교)  박미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손정식 (경운대학교)  심현석 (광주보건대학교) 

유동식 (강원대학교)  이현미 (대구가톨릭대학교) 

조현국 (강원대학교)  최은정 (건양대학교) 

추병선 (대구가톨릭대학교)  김세진 (백석대학교) 

안영주 (백석문화대학교)

외국인 편집위원:   Dr. Prudence Joy H. Cinco (Cebu Doctors’ University, Philippines) 

Daniel Yu Cui (Xuyong Eye Hospital Group, China)

영문 편집 자문위원:   김재도 (분당 아이필 안경원) 

윤정호 ((주) 칼 자이스 비전 코리아 교육원장) 

조숙희 (신한대학교 국제어학과)

한국안광학회(KOOS) 사무소

018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한국안광학회

TEL: (02) 970-6228

Homepage: http://www.koos.or.kr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KOFST)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이 학술지는 정부재원(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으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한 국 안 광 학 회
The Korean Ophthalmic Optics Society

www.koos.or.kr

2021 한국안광학회

동계학술대회 초록집

| 일시 | 2021년 12월 3일(금)

| 장소 |   (사)대한안경사협회 서울교육센터  

대면 및 비대면 병행 학술대회



본 사업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추진되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합니다.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KOFST) grant 
funded by Korean goverment.



- i -

모시는 글

2021년 한국안광학회 동계학술대회가 풍성한 프로그램과 함께 회

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우리 학술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교수협의회 

회장님, 대한안경사협회장님, 대한시과학회장님, 산업체 관계자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일년 내

내 학술지 발행 및 학회 업무에 바쁘신 시간을 쪼개어 봉사해주시는 

14대 한국안광학회 임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수고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간 13대와 14대 한국안광학회 임원들은 우리 학회가 학술적으로 깊이가 있고, 대외적

으로 인정받는 학회였으면 하는 회원님들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평가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쳐 등재지 자격을 유지하였습니다.
15년 연속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의 학술지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과총의 학술대회 지원 사업에 처음으로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3년째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안광학회 학술대상을 신설하여 현재 4회째 수상자를 낳았습니다.
신진연구자, 학생, 기업체가 같이 하는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비대면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법인화를 통해 후원 시스템을 체계화하였습니다.
후원업체를 확대하였습니다.
정관과 시행세칙을 제개정하여 운영체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학회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학회 조직을 확대하고 다양한 세대의 임원들이 같이 학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미진한 부분도 많지만 그동안 회원님들이 격려해주신 덕분에 이만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감사했습니다. 

학회는 학술대회와 학술지 발행을 통해 우리 연구자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과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학회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후속 학문 세대를 위해

서, 그리고 안경광학이라는 학문을 위해서 모두 함께 귀하게 여기고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한
국안광학회의 설립부터 2021년 현재까지 우리가 이룬 많은 것들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면서 한

국안광학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하는 중대한 시기에 회원님들과 같이 하게 된 것을 영

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13대 및 14대 한국안광학회 임원이 준비하는 마지막 학술대회에 많은 회원님들이 자리를 

빛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12월   3일

한국안광학회 회장    박 미 정



- ii -

2021년 한국안광학회 동계학술대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원대학교 문병연 교

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2021년 한국안광학회 동계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

니다. 학술대회 준비로 애쓰신 박미정 회장님을 비롯한 준비위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안광학회지는 2009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이래 점점 까다로워지는 심사에도 

불구하고 등재지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학술지 발행사업에도 2007년 이

후 매년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회 임원분들과 회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이며, 한국안

광학회가 큰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꾸준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년동안 지속되어온 코로나가 아직도 진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학술대회가 완전 대면으로 개

최되지 못한 아쉬움은 크지만 ‘미래 안경사의 업무 및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오늘 학술대회

는 급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 안경사의 미래를 대비하고,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학술대회에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안광학회의 동계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연구자분들과 한

국안광학회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3일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 회장    문 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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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안광학회 동계학술대회 축사

한국안광학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안경사협회 협회장, 김종석입니다.  

대한민국 안경계의 발전적 학문 연구에 선봉적 역할을 하시는, 한국안

광학회의 동계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안광

학회의 발전과 안경계의 미래를 위한 연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미정 회

장님과 학회의 모든 관계자 분들께 격려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 모든 분야는 새로

운 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4차 산업의 

도래 속에, 뜻하지 않았던 코로나19라는 엄청난 고난의 현실은, 우리사회 분야를 막론하고 혁신과 

변화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분야도 

예외 없이 도태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경계 역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예외 없이 놓여 있으며, 이는 우리 안경계가 태동 후, 
최대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처한 위기의 극복을 위해, 우리 협회를 중심으로 정말 사활

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안경 온라인 판매나 그 외 우리 안경계의 업권을 빼앗으려는 세력들

로부터 우리가 업권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 안경계는 대자본 기업들이나 그 외 소수가 지배하는 

분야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기존 안경계의 생태계는 파괴가 될 것이고, 지금도 많은 학교들이 겪고 있는 

신입생 수급의 어려움을 넘어서, 나아가서는 존폐의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제 축사는 업계의 현안을 교수님들께 말씀드리며, 우리 박미정 회장님과 한국안광학회에

서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신체를 다루는 보건의료 분야는 단순한 경

제논리나 단순한 기술적 시스템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절대적으로 해당 전문가들

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해당 분야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명감이나 전문성이 배제된 플랫폼 기업들이 제안하는 안경의 온라인 판매에 대해 우리는, 유해

성 증명이나 폐해에 대한 논리 정립이 필요합니다. 대외적으로 명확히 제시할 내용이 정립되어야 합

니다. 그 역할을 우리 한국안광학회에서 해 주신다면 향후 우리가 우리의 업권을 지켜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 변화 속에 우리가 업권을 지키며,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토대와 저력

은 바로 전문성 강화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이러한 부분에 대

해서도 발전적 연구가 있기를 바라고 기대하며, 관계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3일

(사)대한안경사협회 협회장    김 종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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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일(금)

12:00~13:00

연구윤리특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정행위의 이해

이효빈(고려대학교)

학술대회 특별 초청강연1: 
What is the future of contact lenses?

Philip Morgan
(President of IACLE)

13:00~13:10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박미정(한국안광학회장)
축사 - 문병연(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장), 김종석(대한안경사협회장)

13:10~13:15 Break

기조강연
좌장: 김소라

13:15~13:35 한국안광학회 학술대상 수상강연: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으로 본 한국안광학회지의 연구 현황

김현정(건양대학교 교수)

13:35~14:00 학술대회 특별 초청강연: 
안경사의 현황과 미래

김상현(광주보건대학교 교수)

14:00~14:20
신진연구자 강연: 
전안부 광간섭단층촬영(OCT)을 이용한 소프트렌즈와 
RGP렌즈 피팅시 각막간의 피팅 특성 분석

정예린(대구가톨릭대학교)

14:20~14:30 Break 및 취업설명회

구연발표
좌장: 김상현

14:30~14:40 근거리 시각매체의 휘도조건이 조절자극에 의한 양안시기능에 
미치는 영향

서민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4:40~14:50 안구 우세성과 수평 주시방향에 따른 시기능의 변화
황민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4:50~15:00 타닌산과 해조다당류를 이용한 항산화 콘택트렌즈의 약물방출 
및 물리적 특성

안희경
(대구가톨릭대학교)

15:00~15:10 과산화수소수 함유 관리용액의 사용법 미준수가 
써클소프트콘택트렌즈의 함수율 및 착색부위에 미치는 영향

황소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5:10~15:20 주시각도에 따른 멀티포컬 콘택트렌즈의 편심이 근거리시력 및 
자각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

최지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5:20~15:25 Break

Session A Session B 

15:25~15:50 포스터발표
좌장: 강현구

신진과학자 연구 발표 
및 콜로키움
좌장: 박상일

대학원생을 위한 자유 
토론 워크숍
좌장: 김현진

15:50~16:00 우수논문 시상 및 폐회

16:00~ 한국안광학회 정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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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Session A - 안광학 및 안경학(굴절 및 시기능검사 포함)

제목 발표자 소속

1
RPG 게임 시 사이버 멀미를 느끼는 이용자의 입체시와 

사위량에 관한 연구
이길준 백석대학교

2 과거 10년 간 고령인구의 시력변화 양상 이바울 대전보건대학교

3 광투과율에 영향을 미치는 광학 안경렌즈의 변수 고찰 김범준 가톨릭관동대학교

4
근거리 시각매체의 휘도조건이 조절자극에 의한 입체시에 

미치는 영향
서민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5 내사위에서 누진 프리즘 렌즈를 처방한 임상사례 이영라 백석대학교

6 눈 마사지기기가 시력 변화에 주는 영향 신수민 춘해보건대학교

7
다양한 난시검사 방법을 이용한 검사결과와 측정시간 비교 

연구
박성한 춘해보건대학교

8 단안 가성근시와 원거리 교정시력 임상연구 김성진 대구가톨릭대학교

9 디스플레이 화면 색에 따른 시기능 변화 황소희 춘해보건대학교

10 마스크 착용이 눈물막에 미치는 영향 서주예 부산과학기술대학교

11
멀티포컬 소프트렌즈의 착용기간에 따른 젊은 성인의 

이향운동과 입체시의 변화 
황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2
멀티포컬 소프트콘택트렌즈의 착용기간에 따른 20대 성인의 

조절기능의 변화
황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3 무테안경(Rimless glasses)의 디자인세공 사례 연구 이바울 대전보건대학교

14 외사위에서 누진 프리즘 렌즈를 처방한 임상사례 이영라 백석대학교

15 선글라스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와 착용의 중요성 박준휘 백석대학교

16
소비자의 소비심리와 관심도 조사를 통한 안경업계의 인식 및 

발전 방향 고찰
박소정 백석대학교

17 수평 주시방향에 따른 시기능의 변화 황민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8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따른 안구온도 변화와 눈의 피로도 분석 김치환 춘해보건대학교

19
스마트폰 화면밝기와 청색광차단렌즈에 의한 휘도변화에 

따른 조절반응과 조절래그 변화
정수아 원광보건대학교

20 실내 및 실외에서 측정한 거리인식역치 비교 연구 정재우 춘해보건대학교

21
안경 조제가공 시 개인 파라미터 측정 및 적용 유무에 따른 

유발 프리즘의 영향
방상택 대구가톨릭대학교

22 얼굴형 별 안경테 선호도와 피팅의 중요성 권욱 백석대학교

23 온라인 안경 판매에 관한 연구 이재성 백석대학교

24 원추각막의 시각기능 평가를 위한 인공 모형안 설계 하병호 대구가톨릭대학교

25 융합제거 시간이 사위 및 융합력에 미치는 영향 오광근 강원대학교

26
자동굴절검사기에서 측정 위치 및 각도에 따른 굴절이상도 

변화
안세현 춘해보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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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전공계열에 따른 20대의 안경 디자인 및 브랜드 선호도 조사 석경민 국제대학교

28 전공계열에 따른 20대의 안경 착용실태 및 구매행동 조사 장주혜 국제대학교

29 정기적 시력 검사에 대한 인식 조사 김하영 백석대학교

30 주시시차 카드 개발 및 효용성에 관한 연구 강성훈 동신대학교

31 카페인 섭취가 시기능에 미치는 영향 김민하 백석대학교

32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안경원의 변화에 관한 실태조사 조현종 백석대학교

33 패킹수경 착용에 따른 안압 및 굴절이상에 미치는 영향 성주현 대구가톨릭대학교

34 한국인의 연령별 나안시력 분포 양상 변화 김정현 대전보건대학교

35 Impact Of New Digital Technologies On Posture Damien Paillé Essilor International 

36 REFRACTION: VERTEX DISTANCE MATTERS! Mathilde Sebag Essilor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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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Session B - 콘택트렌즈학 및 안과학(기타 포함)

제목 발표자 소속

1 Literature Review of Coronavirus and Ophthalmic Diseases 곽은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 VR 영상 시청 전･후 나안과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눈 깜빡임 비교 박지영 가톨릭관동대학교

3
각막 중심부와 주변부의 두께차이에 따른 전체 굴절력, 각막 

굴절력, 각막난시의 상관관계 비교
문세준 가톨릭관동대학교

4
과산화수소수 함유 관리용액의 사용법 미준수가 써클 

소프트콘택트렌즈의 파라미터에 미치는 영향
황소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5 근시안에 따른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안압비교 심나영 부산과학기술대학교

6 근시안의 음주빈도 및 음주량에 따른 안압 비교 변유진 부산과학기술대학교

7 녹색 합성한 은 나노콜로이드의 안경테 항균 코팅 응용 연구 김영미 대구가톨릭대학교

8 눈 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도 조사 양승철 백석대학교

9
더블네트워크를 이룬 다공성 콘택트렌즈에서 금속이온이 물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김혜지 대구가톨릭대학교

10 불규칙난시 환자에게 적용한 미니공막콘택트렌즈 임상사례 정희재 백석대학교

11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안구운동 전 후 눈물막 파괴시간 

비교
장예진 가톨릭관동대학교

12
안압에 따른 시력, 안광학적 성분의 비교와 녹내장의 발생에 관한 

단면적 연구
정형렬 건양대학교

13 온라인 수업 방법에 대한 선호도 조사 박경희 국제대학교

14 일반 콘택트렌즈와 청광차단 콘택트렌즈의 자각적 만족도 조사 조정우 동신대학교

15 전자기기 사용이 안구 건조에 미치는 영향 황선재 백석대학교

16
주시각도에 따른 전안부 형상과 멀티포컬 콘택트렌즈 편심의 

상관관계
최지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7 중심부 근용 멀티포컬 콘택트렌즈의 디자인과 굴절력 변화 양상 박성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8 천연 유래 상처치유성분을 함유한 치료용 소프트렌즈의 개발 최승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9 천연물을 이용한 자외선 차단 콘택트렌즈 박선영 대구가톨릭대학교

20 코로나19 이후 증가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우리 눈에 미치는 영향 김수빈 백석대학교

21 콘택트렌즈 소재에 따른 함수율과 인장강도의 상관관계 비교 분석 김효경 대구가톨릭대학교

22 콘택트렌즈 재질에 따른 비침습성 눈물막 파괴시간(NITBUT) 비교 변미영 대전보건대학교

23 회수대상 의료기기 중 콘택트렌즈 사례 연구 이세은 서영대학교

24 국내 안경자 지역별 연령 현황 박상호 동신대학교

25 국내 지역별 특성과 시력 분포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박상호 동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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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특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정행위의 이해 ············································································································· 1

이효빈(고려대학교)

 외국 연자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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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 발표 A 01

근거리 시각매체의 휘도조건이 

조절자극에 의한 양안시기능에 미치는 영향

서민경⋅김소라⋅박미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에서는 근거리 시각매체를 이용한 영상 시청 시 휘도조건과 조절자극 변화에 따른 양안시기능

의 변화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안질환 및 전신질환이 없고 약시가 없으며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동의한 대상자 중 양안 교정시력이 

0.8 이상인 20대 성인 24명(남 11명, 여 13명 평균연령 22.9±1.8세)을 대상으로 33cm 및 50cm의 거리에서 

디스플레이 휘도를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으로 변화시킨 조건에서 영상을 15분 동안 시청한 후 양안시기

능을 비교하였다.

결과

거리자극과 휘도조건을 달리한 상태에서 디지털 시각매체를 활용한 영상시청 후 나타난 시기능의 변

화는 조건에 따라 그 종류와 양상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리 변화에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시기

능은 단안 및 양안 조절력과 조절래그로 영상시청 후 모두 증가하였으나 휘도에 따른 차이는 미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휘도조건에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시기능은 대비감도와 원거리시력으로 거리자극

에 관계없이 높은 휘도에서 감소를 나타내었다. 거리자극과 휘도조건에 대해 모두 변화를 보인 시기능은 

단안 조절용이성, 근거리 사위도와 AC/A비로, 단안 조절용이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AC/A비의 감소로 근거리 사위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근거리시력은 

영상시청 후 휘도나 거리자극에 따라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결론

본 연구 결과, 시각매체를 통한 근거리 작업 후 나타난 시기능의 변화 분석을 통하여 거리자극과 휘도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시기능의 종류와 양상이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근업 시 효율 저하와 시각

적 피로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양안시기능 요소들을 고려하여 작업 환경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을 제

안한다.
†

발 표 자 : 서민경, 02- 970- 6225, als rod17@ naver.com

교신저자 : 박미정, 02- 970- 6228, mjpark@ 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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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 발표 A 02

안구 우세성과 수평 주시방향에 따른 시기능의 변화

황민준⋅박미정⋅김소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안구 우세의 방향은 사람에 따라 다르며, 임상에서는 시력 보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처방에

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운동성 안구 우세의 방향이 수평으로 주시방향을 바꿀 때 단안 및 

양안 시기능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안구질환 및 전신질환이 없으며 양안시가 가능하고 양안 교정시력이 0.8이상인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O-ring test를 통하여 링이 위치하는 방향에 따라 우안 우세안(19명)과 좌안 우세안(7명)으로 운동

성 우세안을 판별하였다. 이 때 수평 주시방향의 경우, 33 cm의 거리에서 정면(0°)을 기준으로 우측 및 좌

측 10°, 20°, 30°의 시선에 대해 검사가 가능하도록 한 기기를 통해 턱과 이마를 고정한 상태에서 최대조

절력, 폭주근점, 단안 및 양안 조절용이성, 조절래그, 근거리 사위도 및 AC/A비를 평가하였다.

결과

최대조절력과 양안 조절용이성은 우세안의 방향에 관계없이 우세안의 이측 방향으로 30° 주시 시 가

장 큰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좌안 우세안의 이측 방향 주시 시 최대조절력과 양안 조절용이성의 감소는 

각각 21.9% 및 41.6%로 가장 컸다. 한편, 폭주근점과 단안 조절용이성의 경우, 우안 우세안은 이측 30°의 

각도에서 각각 33.7%의 증가와 10.4%의 감소로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낸 반면, 좌안 우세안은 주시방향에 

관계없이 30°의 각도에서 각각 약 48%와 8% 가량의 증가 변화를 보였다. 조절래그의 경우 우세안의 방향

과 주시방향에 관계없이 최대각도인 30°에서 가장 증가된 래그값을 보여 우안 우세안의 경우는 약 88%
의 증가를, 좌안 우세안의 경우는 약 45%의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사위와 AC/A비는 우안 및 좌안 우세안 

모두 동측 20°에서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우안 우세안과 좌안 우세안은 각각 23.6% 및 17.5%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우세안 방향의 이측으로 주시할 때 동측 주시 대비 양안 및 단안 시기능의 변화가 크

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조절과 폭주의 교차결합의 강도 저하로 양안 시기능의 변화율이 더 크게 나

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면 주시가 아닌 우세안 방향의 이측 주시상태에서 근거리 작업이 지속된

다면, 양안시기능 저하에 따른 시각적피로도가 클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요약

운동성 안구 우세의 방향과 수평 주시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단안 및 양안의 시기능에서 더 큰 변

화가 나타나며, 교차결합의 강도 저하로 양안 시기능의 저하가 더 크게 나타남을 밝혔다.†

발 표 자 : 황민준, 02- 970- 6225, minmin1128@ naver.com

교신저자 : 김소라, 02- 970- 6264, s rk2104@ 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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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 발표 B 03

타닌산과 해조다당류를 이용한 항산화 콘택트렌즈의 

약물방출 및 물리적 특성

안희경⋅김가은⋅김혜지⋅이현미*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천연 항산화제인 Tannic Acid와 해조다당류인 Alginate, Carrageenan을 이용하여 항산화 콘택트렌즈를 

제조하고, 항산화성 지속시간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방법

Tannic Acid를 포함한 콘택트렌즈를 제조하고, Alginate와 Carrageenan을 이용해 상호침투고분자네트

워크(IPN)를 진행하였다. 항산화성은 DPPH법으로 확인하였으며, 산소투과율, 함수율, 습윤성 등 물리적 

특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결과

Tannic Acid를 사용한 콘택트렌즈는 넣지 않은 콘택트렌즈에 비해 습윤성, 산소투과도가 높았으며 농

도가 증가할수록 더욱 향상된 물성을 나타내었다. 해조다당류를 이용한 더블네트워크를 거친 콘택트렌

즈의 물성을 비교하면 산소투과도와 습윤성은 Carrageenan보다 Alginate를 사용한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

다. 항산화제 농도가 낮을수록 라디칼 소거율이 낮았으며 항산화 지속시간은 증가하였다.

결론

Tannic Acid가 포함된 콘택트렌즈는 항산화성을 가지며, 천연다당류인 Alginate와 Carrageenan을 이용

하여 IPN중합을 시키면 물리적 특성이 향상되었다. 항산화 지속시간은 Tannic Acid의 농도가 낮을수록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요약

Tannic Acid를 사용한 콘택트렌즈를 제조한 결과. 항산화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해조다당

류로 더블네트워크함으로써 항산화성의 지속 시간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

발 표 자 : 안희경, 010- 9412- 8977, hga1208@ naver.com

교신저자 : 이현미, 010- 7300- 6515, hmlee@ 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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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 발표 B 04

과산화수소수 함유 관리용액의 사용법 미준수가 

써클 소프트콘택트렌즈의 함수율 및 착색부위에 미치는 영향

황소담⋅김채윤⋅김승수⋅최현동⋅김소라⋅박미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과산화수소수가 함유된 관리용액의 권장횟수 미준수가 써클 소프트콘택트렌즈의 함수율 및 착색부위 

표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콘택트렌즈 착용자를 대상으로 렌즈 관리용액 사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결과에 

기반하여 사용주기를 주 1회로 하여, 각각 재질이 다른 5종의 써클 소프트콘택트렌즈를 AOSept Plus에 

최소 2회에서 최대 12회 반복노출시켰다.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AOSept 노출 전과 후 렌즈 착색부

위의 표면 손상 정도를 비교하고 함수율을 측정하였다.

결과

콘택트렌즈 세척 용액의 과사용으로 인한 써클렌즈 착색부의 염료용출 및 패턴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노출 전과 비교하여 노출 후 착색공법에 따라 착색부의 융기, 렌즈 표면 요철 및 가장자리 경계의 번짐을 

확인하였다. 함수율의 경우, 한 종류를 제외한 모든 렌즈에서 식약처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큰 감소

를 보였다.

결론

본 연구 결과, 관리용품 사용법의 미준수로 AOSept을 과사용 한다면 렌즈 표면의 손상 및 염료 용출의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제조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장 횟수의 인지 및 준수의 중요성에 대

한 내용을 포함하는 써클렌즈 착용자 대상의 교육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요약

관리용품 사용법 미준수로 인한 AOSept의 과사용 시 써클 소프트콘택트렌즈의 착색부의 융기, 요철 

및 경계의 번짐과 함수율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

발 표 자 : 황소담, +82- 2- 970- 6225, s odam313@ hanmail.net

교신저자 : 박미정, +82- 2- 970- 6228, mjpark@ 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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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 발표 B 05

주시각도에 따른 멀티포컬 콘택트렌즈의 편심이 

근거리시력 및 자각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

최지수⋅박미정⋅김소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에서는 멀티포컬 콘택트렌즈(이하 렌즈) 착용 후 주시 각도에 따른 렌즈 편심이 근거리 시력 및 

자각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교정시력 0.8 이상 20대 남녀 42안을 대상으로 중심부 근용 비구면 디자인의 멀티포컬 렌즈 3종을 일일 

착용방식으로 2일 이상 착용시킨 후, 주시 각도에 따른 렌즈편심과 근거리 대비 시력 및 정적입체시를 측

정하였고, 자각적 증상을 설문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정면과 하방 15도 및 40도 주시 시 멀티포컬렌즈 편심에 따른 근거리 대비 시력 및 정적입체시의 변화

를 비교한 결과, 하방 주시 각도가 커질수록 근거리 고대비 및 저대비 시력과 정적입체시의 감소 또한 커

짐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하방 주시 시 수직방향으로의 렌즈 편심 증가와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착용자의 자각증상을 피로 증상 및 전반적인 시력 만족도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모든 멀티포컬렌즈의 

착용에서 하방 주시 시 정면 주시 대비 증가된 피로도와 전반적인 근거리 시력 만족도의 감소를 나타내

었다.

결론

본 연구 결과, 주시 각도에 따른 멀티포컬렌즈의 편심이 근거리 시력 및 피로도에 영향을 미치며, 하방 

주시의 각도가 커질수록 그 차이가 더 커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주시 각도 변화에 의한 편심을 줄일 

수 있는 렌즈 설계나 피팅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멀티포컬렌즈 처방 시 주시 각도에 의해 유

발되는 문제를 주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요약

멀티포컬렌즈 착용 시 하방 주시 각도가 커질수록 편심량이 증가하며 이는 근거리 고대비 및 저대비 

시력과 정적입체시의 저하와 자각적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밝히고, 주시 각도에 따른 편심을 고

려한 렌즈 설계나 처방의 필요성을 제안함.†

발 표 자 : 최지수, 02- 970- 6225, choi_ji97@ naver.com

교신저자 : 김소라, 02- 970- 6264, s rk2104@ 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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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스 터 발 표 A





- 89 -

포스터 발표 A 01

RPG 게임 시 사이버 멀미를 느끼는 이용자의 

입체시와 사위량에 관한 연구

이길준⋅임민재⋅김아현⋅김나영⋅정인영⋅권오현*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안경광학과

목적

최근 COVID-19 사태와 한국의 IT 산업 및 게임산업의 발전으로 인하여 컴퓨터 및 스마트폰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RPG 게임을 즐겨하는 이용자가 디지털 기기 화면 속에서 빠른 움직임으로 인해 느

끼는 사이버 멀미(안구의 운동 멀미)를 알아보고, 사이버 멀미와 근거리 입체시 및 사위에 대한 상관을 

확인하고자 한다.

방법

RPG 게임을 즐겨하는 20대 평균 나이 21.74세 3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소 RPG 게임을 할 때 느끼는 

피로도 및 증상 정도를 자가 보고식 설문으로 조사 하였다. 사이버 멀미 증상 5개 문항은 0점 ‘전혀 그렇

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입체시검사는 Titmus fly test, 사위량은 반 암

실 상태로 토링톤 시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통계는 SPSS 18.0(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

을 이용하였고, 분석은 빈도분석, t-test, ANOVA test를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p<0.050로 하였다.

결과

대상자의 사이버 멀미 증상은 전체 평균은 1.63점이었고, 하위 영역 중 안구건조 2.74점으로 높았고, 복
시 0.91점으로 낮았다. 입체시력은 평균 162.30초각, 근거리 사위량은 평균 6.6△(외사위)이었다. 사이버 

멀미 증상으로 인해 게임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0명(57.%)으로 나타났다. 게임 종류에 따른 입

체시는 컴퓨터게임 그룹이 평균 128.75초각, 모바일과 컴퓨터게임 모두 하는 그룹이 평균 272.50초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4.99, p<0.05). 게임 횟수 및 시간이 많은 집단일수록 입체시력은 낮았고, 사위

량은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게임 중단 경험 유무에 따른 사이버 멀미 증상 중 ‘복
시’에서 유의한 점수 차이를 나타내었다(t=2.05, p<0.05).

결론

사이버 멀미 증상은 입체시, 사위량과 상관은 없었으며, 게임종류(컴퓨터, 모바일)에 따라 입체시 능력

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는 모바일 게임 실행 시 작은 크기의 화면, 짧은 근업거리로 인해 컴퓨터게임보

다 많은 피로감을 느껴 근거리 입체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사이버 멀미 증상의 원인 

분석을 위해 근거리 시기능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발 표 자 : 이길준, 041- 550- 2273, lkjoon@ naver.com

교신저자 : 권오현, 041- 550- 2273, kohlove@ 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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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A 02

과거 10년 간 고령인구의 시력변화 양상

이바울⋅김정현*

대전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의 연령별 시력 데이터를 통해 약 10년간 고

령인구 시력 분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추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방법

통계청 건강검진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15개 연령 그룹에서 시력 변화 추이를 관찰하였다. 6단계로 

구분된 나안시력 데이터에서 0.1이하 그룹과 0.2~0.7 그룹, 그리고 0.8이상 그룹으로 나누어 고령 그룹의 

분포 비율이 과거 10년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확인하였다. 고령인구와의 비교를 위해 생애전환기건강

진단 나이에 해당하는 40~44세 그룹, 그리고 질환에 의한 시력저하가 예상되는 60세 이상 그룹에서 시력

별 분포 변화를 확인하였다. 분석은 우안을 기준으로 하였다. 

결과

나안시력 0.1이하 그룹의 경우는 85세 이상 연령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는데 과거 10년간 평균 

13.42%를 나타내었다. 0.1이하에 해당한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연령은 60세로 나타났으며 75세 그

룹부터는 평균 4.41%로 그 증가세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고령인구에서 나안시력 0.1이하 그룹의 

분포 비율은 과거 10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였는데 2011년도 16.30%에서 2019년 11.50%로 그 감소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한 추세로 고령인구에서 정상시력 그룹의 분포 비율은 2011년 9.69%에서 

2019년 16.22%로 이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0.2~0.7시력에 해당하는 그룹은 평

균 69.09%로 과거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 

결론

고령인구의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에 의한 망막병증이 시력저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분포 비율이 높

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분포 경향은 만성질환에 의한 망막병증의 경우 이환기간이 시력저하에 더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나안시력 0.1이하 그룹의 비율 감소와 정상시력 비율의 지속적

인 증가는 40세에 시작하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으로 인한 시력관리나 고령인구의 경우에는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가 시력보전 및 유지와 같이 진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발 표 자 : 이바울, 010- 7714- 2104, readypaul@ naver.com

교신저자 : 김정현, 010- 2709- 4842, kjh9286@ hi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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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A 03

광투과율에 영향을 미치는 광학 안경렌즈의 변수 고찰

김범준⋅김범각⋅강수현⋅장재영⋅강현구⋅박상일*

가톨릭관동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빛은 굴절률이 다른 매질을 통과할 때 매질의 경계면에서 빛이 반사하거나 흡수되어 투과율이 감소한

다. 안경렌즈의 다양한 변수는 광투과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광투과율 변화에 영

향을 미치는 렌즈의 변수를 다르게 하여 광투과율의 차이를 알아보고자하였다.

방법

실험에 사용한 렌즈의 변수는 굴절률이 다른 5종류의 렌즈(CHEMI, 1.56, SP), (CHEMI, 1.60, SP), 
(VISPARO, Proshield UV, 1.56, SP), (VISPARO, Proshield UV, 1.60, SP), (CHEMI, ZEUS 1.67 AS) 를 사용하

였으며 광투과율은 분광측색계(CM-3600A, KONICA MINOLTA, Japan)를 이용하여 안경렌즈에 따라 각

각 굴절력(-6.00D, -3.00D, 0D, +3.00D) 과 경사각(0°, 6°, 12°, 18°, 24°) 을 다르게 측정하였으며, 투과율의 

분석은 spectra magic(NX, KONICA MINOLTA, Japa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시료는 각각 5회씩 측정

하였다.

결과

모든 렌즈에서 안경렌즈의 경사각이 증가할수록 광투과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같은 경사각

에서 렌즈의 종류에 따른 광투과율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청광차단콘텡렌즈 군에서는 경사각이 증가

함에 따라 광투과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굴절력에 따른 경사각에 

의한 광투과율 차이는 -3.00D, -6.00D에서 경사각에 따라 광투과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0.00D, +3.00D의 굴절력에서는 경사각의 증가에 따른 광투과율의 유의미한 변화는 확인할 수 없었다.

 결론

안경렌즈의 변수에 따라 광투과율은 부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모
든 렌즈에서 경사각의 증가에 따라 투과율의 감소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발 표 자 : 김범준, +82- 33- 649- 7406, qjawns5740@ gmail.com

교신저자 : 박상일, +82- 33- 649- 7406, s angil@ c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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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A 04

근거리 시각매체의 휘도조건이 

조절자극에 의한 입체시에 미치는 영향

서민경⋅김소라⋅박미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에서는 근거리 시각매체를 이용한 영상 시청 시 휘도조건과 조절자극 변화에 따른 입체시의 변

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안질환 및 전신질환이 없고 약시가 없으며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동의한 양안 교정시력이 0.8 이
상의 20대 성인 24명(남 11명, 여 13명; 평균연령 22.9±1.8세)을 대상으로 33 cm 및 50 cm의 거리에서 디스

플레이 휘도를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으로 변화시킨 조건에서 입체시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결과

스마트폰을 통한 영상을 두 가지 휘도 조건에서 시청 시 입체시는 근업 전후에 휘도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크기의 변화 양상을 보였다. 즉, 33 cm에서 낮은 휘도의 스마트폰을 통한 근업 시 입체시는 유의하

게 감소하였고, 높은 휘도에서는 더 큰 감소를 나타내었다. 한편 50 cm에서 낮은 휘도에서의 영상 시청 

후 입체시는 유의한 감소가 아니었으나, 높은 휘도에서는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거리에 따라 비교하면 

33 cm에서 영상시청 시 휘도에 관계없이 입체시가 더욱 크게 감소함을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결론

본 연구 결과, 근거리 시각매체 활용의 작업 시 거리자극과 휘도 조건의 조합에 따라 입체시는 상이하

게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짧은 주시거리를 필요로 하는 시각매체 사용 시에는 휘도 

조건에 관계없이 입체시 저하를 유의한 수준으로 막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발 표 자 : 서민경, 02- 970- 6225, als rod17@ naver.com

교신저자 : 박미정, 02- 970- 6228, mjpark@ seoultech.ac.kr



- 93 -

포스터 발표 A 05

내사위에서 누진 프리즘 렌즈를 처방한 임상사례

이영라1⋅김효진1,2,*

1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안경광학과, 2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안경광학과

목적

내사위 안에서 누진다초점 프리즘 렌즈를 처방한 후에 시력 개선 효과와 불편함을 조사하여 착용 성공

률을 보고하고자 한다.

방법

62세의 여성 고객으로 2020년 8월에 처음 흐려보임과 편두통, 눈 따끔거림이 불편하여 내원하였다. 포
롭터를 이용한 굴절 검사 결과는 R: Sph +1.50D, Cyl -0.75D, Ax90, ADD+2.25D, L: Sph +1.00D, Cyl 
-0.50D, Ax72, Add+2.25D였다. 수정된 토링톤 검사 결과 편위량은 원거리4Δ 내사위, 근거리2Δ 내사위였

다. 양안시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융합력 검사는 완전교정도수를 시험테에 장착후 프리즘바를 이

용하여 step vergence 로 측정하였다. 융합력 검사에서는 원거리에서 음성융합력이 분리점4, 회복점1 이
고 양성융합력은 분리점14, 회복점12이며, 근거리 음성융합력은 분리점8, 회복점6이고 양성융합력이 분

리점25, 회복점18이였다. 누진다초점 프리즘 렌즈를 처방하기 위해 퍼시벌기준를 적용하였다. 자각적 만

족도 조사는 처방 후 1개월 방문 시점에 실시하였다.

결과

최종 처방한 누진다초점 프리즘 렌즈는 R: Sph +1.50D, Cyl -0.75D, Ax90, ADD+2.25D, BO1Δ, L: Sph 
+1.00D, Cyl -0.50D, Ax72, Add +2.25D, BO1Δ 이었다. 처방 전과 후에 시력은 0.7에서 0.9로 향상되어 선

명함을 느끼고 통증과 흐려보임과 편두통이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큰 만족감을 느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위안이면서 누진 다초점렌즈를 처방할 때 양안시기능검사를 실시하여 알맞은 프리

즘을 함께 처방하여 시력과 자각적 만족도 모두 효과적인 결과를 보였다.
†

발 표 자 : 이영라, +82- 10- 9990- 9749, grang9801@ naver.com

교신저자 : 김효진, +82- 41- 550- 2841, khj@ 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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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A 06

눈 마사지기기가 시력 변화에 주는 영향

신수민⋅박진희⋅정영철⋅김봉환⋅한선희⋅김형수*

춘해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눈 마사지 기기를 사용하여 시력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젊은 성인 25명을 대상으로 마사지 기기 사용 전과 일주일 사용 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자동굴절

력계를 사용한 타각식굴절검사 및 자각식굴절검사를 통해 측정된 결과 값을 비교하였다.

결과

마사지기 사용 전보다 사용 후에 평균 시력이 1.3에서 1.5로 향상 되었고, 곡률반경의 크기는 7.93 mm
에서 7.93 mm 변화가 없었으며, 안구건조증 설문지 점수 결과는 4.4에서 2.0점으로 개선되었다. 눈 피로

도 설문지 점수 결과는 22점에서 11점으로 피로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마사지기 사용하게 되면 눈물층의 기능적 향상으로 시력 향상과 더불어 눈 피로도 및 안구건조증 개선

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굴절이상도, 눈 마사지, 피로도, 시력, 안구건조증
†

발 표 자 : 신수민, 052- 270- 0330, uiy154@ naver.com

교신저자 : 김형수, 052- 270- 0331, khs@ 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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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A 07

다양한 난시검사 방법을 이용한 검사결과와 측정시간 비교 연구

박성한⋅김도회⋅유예린⋅김준열⋅김봉환⋅한선희⋅김형수*

춘해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다양한 난시 검사 중 어느 검사가 정확한지 및 측정 시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를 진행하였다.

방법

다양한 난시검사 측정결과를 얻기 위해 방사선 시표검사, 열공판 검사, 라우비체크 포물선시표 검사, 
크로스실린더 검사를 실행하였다. 이 때 선행된 검사의 영향을 배제시키기 위해 무작위 순서로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난시검사 측정 방법에 따른 검사시간과 오차값들을 점수화하였다.

결과

방사선 시표 검사에서 소요된 시간과 난시축, 난시 도수의 오차값의 합은 105점, 라우비체크 포물선 시

표에서 소요된 시간과 난시축, 난시 도수의 오차값의 합은 89점, 열공판을 이용한 난시검사에서 소요된 

시간과 난시축, 난시 도수의 오차값의 합은 136점의 결과가 나타났다.

결론

난시축과 난시 도수의 오차값의 점수가 가장 작게 평가된 검사방법은 라우비체크 포물선시표이었고, 
가장 크게 평가된 검사방법은 열공판이었다. 따라서 난시검사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검사방법은 라우비

체크 포물선 시표로 평가되었다.
주제어: 난시, 라우비체크포물선시표, 방사선시표, 열공판, 크로스실린더

†

발 표 자 : 박성한, 052- 270- 0330, psh200kr@ naver.com

교신저자 : 김형수, 052- 270- 0331, khs@ 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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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A 08

단안 가성근시와 원거리 교정시력 임상연구

김성진⋅방상택⋅김기홍*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최근 스마트폰의 과다 이용으로 근거리 시력의 피로 증상과 함께 원거리의 근시안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근거리 과다 사용에 대한 안 내 부속물의 보상적 변화로 인하여 원거리 시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이 된다. 본 연구는 근거리 이용의 과다로 인한 조절반응의 변화와 원거리 교정시력 간의 영향관계

를 밝혀, 향후 원거리 시력의 교정에 있어서 기준안과 비 기준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방법

단안의 조절반응의 진폭과 원거리 시력교정 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북 칠곡군에 거주하

는 15~55세의 가성근시 남·여 12명(man5·female7)을 대상으로 자동굴절기(PRK-5000L, Potec, Korea)와 3 m 
시표(snellen chart) 그리고 검영기(no 18235, Welchallyn, USA)를 이용하여 단안의 정적 및 동적 굴절검사

를 실시하였다. 정적 굴절검사의 주시거리는 3.00 m이고 동적 굴절검사의 근거리 주시거리는 0.33 m 
(-3.00 D)로 하여 두 주시거리 간의 조절반응검사를 실시하였다(spss, ver. 23).

결과

가성근시안(pseudomyopia)의 조절반응의 평균값(est±SD)은 1.58±0.37 D이고, 근시안(myopia)의 조절반

응의 평균값은 2.73±0.38 D로 양안의 조절반응의 차는 1.15 D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가성근시안의 원거

리 최대교정은 0.73이고, 근시안의 원거리 최대교정은 0.92로 가성근시에 비해 근시안이 교정능력에 차

이를 보였다. 그리고 근시안 및 가성근시안의 조절반응진폭과 원거리 교정시력 간에는 유의한 영향관계

(+)에 있었다(myopia p=0.011**, pseudomyopia p=0.002**).

결론

조절반응진폭이 2.25 D 이상의 근시안은 원거리 교정시력과 유의한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관

계에 있었고, 조절반응진폭이 2.00 D 이하 가성근시자의 경우도 원거리 교정시력과 정(+)의 방향으로 유

의한 영향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조절반응진폭이 짧은 가성근시자의 경우 시기능 훈련을 통해 단안 조절

반응의 진폭 범위를 확장할 경우 원거리 굴절교정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

발 표 자 : 김성진, 010- 2349- 0321

교신저자 : 김기홍, 010- 3540- 5903, kkh2337@ 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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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A 09

디스플레이 화면 색에 따른 시기능 변화

황소희⋅방경목⋅손지원⋅김봉환⋅한선희⋅김형수*

춘해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다양한 디스플레이 화면 색상 변화에 따른 시기능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청색, 적색, 흑색의 3가지 색상 디스플레이를 5분 동안 주시하게 한 후, 폭주근점 검사(자각식, 타각식), 
조절용이성 검사를 실행하여 기준 결과값과 각각의 측정치를 비교평가 하였다.

결과

자각식 폭주근점 검사를 통한 검사 결과값은 폭주근점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디스플레이 주

시 전 4.8 cm, 청색 주시 후 0.8 cm, 적색 주시 후 1.6 cm, 흑색 주시 후 2.6 cm의 순서로 측정치가 감소하였

다(p=0.01). 조절용이성 검사를 통한 검사 결과치는 조절용이성 이 대체로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디스플레이 주시 전 11.0 cpm, 청색 15.8 cpm, 흑색 13.4 cpm, 적색 12.6 cpm 순으로 측정치가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p=0.03).

결론

화면 주시 전과 비교하여 다양한 색의 디스플레이를 주시하고 난 이후 시각적 자극에 의해 다양한 시

기능의 변화가 나타났다.
주제어: 시기능, 폭주근점, 조절용이성, 화면 색, 디스플레이

†

발 표 자 : 황소희, 052- 270- 0330, hshh9402@ naver.com

교신저자 : 김형수, 052- 270- 0331, khs@ 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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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A 10

마스크 착용이 눈물막에 미치는 영향

서주예⋅신장철*⋅박상철⋅배연주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COVID-19로 인한 마스크 착용 전과 후의 건성안 설문조사와 NIBUT 검사를 통하여 마스크 착용 전과 

후의 눈물질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설문 문항은 안구표면질환지수(OSDI)에 따라 작성하여 건성안 분류를 하였으며, 마스크 착용시와 미

착용시의 비침습성눈물막파괴시간(NIBUT)을 측정하여 눈물질을 비교하였다.

결과

설문조사 결과 마스크 착용 전과 후의 자각적인 증상으로는 크게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NIBUT 검사 결과 마스크 미착용시 NIBUT는 11.3초로, 마스크 착용시 NIBUT는 8.3초로 마스크 착용시

에 눈물막 파괴시간이 더 짧게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눈물질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COVID-19로 인한 장기간 마스

크의 착용이 눈의 건성안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추후에 진행될 필

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

발 표 자 : 서주예, 010- 4021- 8806, jours 11016@ naver.com

교신저자 : 신장철, 010- 8548- 0202, tomgunner@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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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A 11

멀티포컬 소프트렌즈의 착용기간에 따른  

젊은 성인의 이향운동과 입체시의 변화

황인영⋅박미정⋅김소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에서는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멀티포컬 소프트콘택트렌즈(이하 렌즈)와 단초점 렌즈를 각각 5
일간 착용시키고 착용기간 동안에 이향운동과 입체시의 변화를 확인하여 단초점 렌즈와 멀티포컬 렌즈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법

안질환 및 전신 질환이 없으며 단초점 렌즈와 높은 가입도의 멀티포컬 렌즈를 등가구면 굴절력 처방하

였을 때 교정시력 0.8이상인 성인 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사의 동일 재질 및 파라미

터의 단초점 렌즈와 멀티포컬 렌즈를 사용하였다. 단초점 렌즈와 멀티포컬 렌즈의 착용기간은 7시간 이

상 착용하였을 때를 1일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각각의 렌즈 착용 15분 후, 1일 후, 3일 후 및 5일 후 

양안시기능을 측정하였다. 이향과 관련하여서는 원거리 및 근거리 수평사위, 원거리 및 근거리 전체 이

향운동과 폭주근점을 측정하였다. 입체시 평가는 40 cm에서 정적입체시를 측정하였고, 동적입체시는 3 m
와 40 cm에서 각각 측정하였다. 렌즈 유형에 따른 이향운동 및 입체시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확인하였다.

결과

멀티포컬 렌즈 착용 시 원거리 수평사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근거리 수평사위에서는 외사위 

방향으로 점차 증가하여 5일 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원거리 전체 이향운동에

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으나 근거리 음성 전폭주에서는 단초점 렌즈와 멀티포컬 렌즈 모두 15
분 후 보다 5일 후 증가하였으며, 근거리 양성 전폭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적입체시와 

40 cm 동적입체시는 착용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렌즈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3 m 동적

입체시는 착용 15분 후에는 멀티포컬 렌즈 착용 시 단초점 렌즈 착용 시 보다 유의미한 입체시의 저하가 

나타내었으나 착용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멀티포컬 렌즈 착용 시의 입체시가 개선됨을 알 수 있었다.

결론

본 연구결과 높은 가입도의 멀티포컬 렌즈를 착용한 20대의 젊은 성인에서의 근거리 작업 시 착용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이향운동은 단초점 렌즈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정적 및 원거리 동적입체

시는 개선되는 양상을 나타내었으므로 높은 가입도의 멀티포컬 렌즈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

발 표 자 : 황인영, +82- 2- 970- 6225, hiy5022@ naver.com

교신저자 : 김소라, +82- 2- 970- 6264, s rk2104@ 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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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A 12

멀티포컬 소프트콘택트렌즈의 착용기간에 따른 

20대 성인의 조절기능의 변화

황인영⋅김소라⋅박미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에서는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멀티포컬 소프트콘택트렌즈(이하 렌즈)와 단초점 렌즈를 각각 5
일간 착용하여 착용기간 경과에 따른 조절기능의 변화를 확인하고 두 렌즈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법

안질환 및 전신질환이 없으며 단초점 렌즈와 높은 가입도의 멀티포컬 렌즈를 등가구면 굴절력 처방하

였을 때 교정시력 0.8이상인 성인 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사의 동일 재질 및 파라미

터의 단초점 렌즈와 멀티포컬 렌즈를 사용하였다. 단초점 렌즈와 멀티포컬 렌즈의 착용 기간은 7시간 이

상 착용하였을 때를 1일이 경과 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조절기능은 각각의 렌즈 착용 15분 후, 1일 후, 3
일 후 및 5일 후에 측정하였다. 조절기능으로는 최대조절력, 상대조절력 및 조절래그를 측정하였으며, 렌
즈 유형에 따른 조절기능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확인하였다. 

결과

멀티포컬 렌즈 착용 시에는 최대조절력에서는 단초점 렌즈 착용의 경우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나, 양성상대조절에서는 착용시간 경과에 따라 유의미한 증가를, 음성상대조절에서는 감소를 나타

내었다. 한편 조절래그는 멀티포컬 렌즈 착용 시 높게 나타났으며, 각각의 구간을 비교한 결과 착용 15분 

후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본 연구결과 높은 가입도의 멀티포컬 렌즈를 착용한 20대 젊은 성인이 근거리 작업을 할 경우 조절부

담에 대한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조절피로 완화에 대한 이러한 효과는 1일 이상의 적응기간이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멀티포컬 렌즈 착용 시 음성상대조절의 감소가 나타났으므로 조절이완이 어려운 

조절과다의 경우 멀티포컬 렌즈 처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을 제안한다.
†

발 표 자 : 황인영, +82- 2- 970- 6225, hiy5022@ naver.com

교신저자 : 박미정, +82- 2- 970- 6228, mjpark@ 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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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A 13

무테안경(Rimless glasses)의 디자인세공 사례 연구

이바울⋅이현주*

대전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무테안경(Rimless glasses)의 광학적조건과 미적조건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디자인 세공 가장자리 

가공법(이하 디자인세공)”을 통하여 실용적이며 개성이 넘치는 독창적 표현에 적합한 무테안경의 디자

인세공 사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방법

무테안경의 가장자리 가공법은 다이아컷팅, 경면처리, 음각기법, 보석세팅 가공 등으로 여러 가지 디

자인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무테안경 가장자리 가공 연습을 위해 경면가공 및 보석가공 특허 보유 안

경사 멘토와 함께 무테안경 기초 가공법을 익혔다. 기초 가공 연습 후에는 개성 표현을 위한 패턴 개발 및 

시제품을 제작하여 디자인을 확정하였다. 실물 안경 가공을 위한 굴절력을 확정하고 가공에 적합하도록 

렌즈 두께를 고려하여 주문한 렌즈로 가장자리 갈기 및 경면가공을 마치고 디자인세공 컨셉에 맞는 다이

아컷팅, 경면처리, 음각기법, 보석세팅으로 렌즈의 전면 가장자리와 측면 가공을 하였다. 디자인세공이 

완료된 렌즈를 균형과 대칭을 맞추는 피팅과 함께 조립하여 무테안경을 완성하였다.

결과

무테안경의 가공 및 조립 과정은 여러 번의 실패 후에 성공 가능할 만큼 숙련되고 정밀한 기술이 필요

하였다. 렌즈 가장자리에 보석 및 개성표현 문구를 새겨 넣는 음각 가공 안경, 역산각 금장선 삽입 안경, 
보석세팅 안경 등 화려함에 개성을 살리는 독창적 디자인세공 무테안경이 완성 되었다. 고도 근시용 렌

즈의 가장자리 두께를 줄이는 효과로는 다이아컷팅을 적용한 경면가공 무테안경이 적합하며 개인의 취

향을 살리며 독창적인 패션 기능을 위해서는 음각가공 및 보석을 세팅한 보석 무테안경이 더 적합하였다.

결론

무테안경은 숙련된 가공 기술과 노력이 접목되어 완성될 수 있었다. 특히 독창적 표현이 가미된 디자

인세공은 차별화된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취향에 적합하며 몰개성적인 저가 안경시장의 낙

후성을 탈피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무테안경 가공법 이다. 이를 위해서는 숙련 기술을 통한 제품의 고급

화가 필요하며 다양한 디자인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많은 디자인세공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

발 표 자 : 이바울, 010- 7714- 2104, readypaul@ naver.com

교신저자 : 이현주, 010- 7761- 9744, lhj2003@ hi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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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A 14

외사위에서 누진 프리즘 렌즈를 처방한 임상사례

이영라1⋅김효진1,2,*

1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안경광학과, 2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안경광학과

목적

외사위 안에서 누진다초점 프리즘 렌즈를 처방한 후에 시력 개선 효과와 불편함을 조사하여 착용 성공

률을 보고하고자 한다. 

방법

61세의 남성 고객으로 2021년 10월에 처음 기존 다초점이 원거리 흐림과 어지러움으로 불편하여 내원

하였다. 포롭터를 이용한 굴절 검사 결과는 R: Sph -6.25D, Cyl -0.25D Ax12, ADD+1.75D, L: Sph -6.00D, 
Cyl -1.00D Ax104 Add+1.75D였다. 수정된 토링톤 검사 결과 편위량은 원거리9Δ 외사위, 근거리15Δ 외사

위였다. 수정된토링톤 검사 결과 편위량은 원거리9ΔD 외사위, 근거리15ΔD 외사위였다. 양안시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융합력 검사는 완전교정도수를 시험테에 장착후 프리즘바를 이용하여 step 
vergence 로 측정하였다. 융합력 검사에서는 원거리 양성융합력이 분리점8, 회복점6 이고 근거리 양성융

합력은 분리점15, 회복점12 이였다. 누진다초점 프리즘 렌즈를 처방하기 위해 셔드기준를 적용하여 좌우 

각각 기저내방1.5ΔD 을 처방하였다. 자각적 만족도 조사는 처방 후 1개월 방문 시점에 실시하였다. 

결과

최종 처방한 누진다초점 프리즘 렌즈는 R: Sph -6.25D, Cyl -0.25D, Ax12 ADD+1.75D, BI 1.5Δ, L: Sph 
-6.00D, Cyl -1.00D, Ax104, Add+1.75D, BI1.5Δ 이었다. 처방 전과 후에 시력은 0.4에서 0.6으로 향상되었

고, 선명함을 느끼고 어지러운 불편감이 감소하여 일상 활동을 하는데 만족감을 느꼈다.

결론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위안이면서 누진 다초점렌즈를 처방할 때 양안시기능검사를 실시하여 알맞

은 프리즘을 함께 처방한다면 시생활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다초점 착용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사료된다.
†

발 표 자 : 이영라, +82- 10- 9990- 9749, grang9801@ naver.com

교신저자 : 김효진, +82- 41- 550- 2841, khj@ 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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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A 15

선글라스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와 착용의 중요성

박준휘⋅박민주⋅조희연⋅박지현⋅임지원⋅권오현*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안경광학과

목적

자외선 차단이 목적인 선글라스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대중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자외선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안질환을 인지하고 자외선 차단의 필요성을 강조해보고자 한다.

방법

성인 12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도구는 선글라스 착용자는 구매, 착용, 관리에 관한 

14개 문항, 선글라스 착용자와 미착용 자의 공통질문으로는 선글라스 기능에 관한 6개 문항을 온라인 네

이버 폼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통계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카이검정

을 실시하였다. 유의 수준은 p<0.050 미만으로 하였다.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선글라스의 자외선 차단 기능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121명(93.8%)이었고, 자외선으

로 인해 안질환 유발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103명(79.8%)로 많았으나,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는 응답

자는 72명(55.8%)이었다.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60명(46.5%)으
로 나타났다. 선글라스 착용자 57명 중 선글라스 구매 기준은 ‘선글라스 기능 활용을 위해’ 35명(27.1%)
으로 많았다. 선글라스 착용자 가운데 렌즈 색상에 따른 시기능 차이 인지도와 특수렌즈에 대한 인지도

에 대한 두 설문에 관하여 각각 17명(29.8%), 21명(36.8%)이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선글라스가 미용목

적 외에 특수한 기능을 갖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비용 또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착용하지 않는 사

람이 42명(50.0%)로 많았고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12.17, p=0.016). 

결론

대중은 선글라스의 자외선 차단 기능을 인지하고, 자외선 차단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나 실제 착용을 

하는 비율은 낮았고, 선글라스의 자세한 기능적 정보를 알지 못한 채로 선글라스를 구매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야외 활동에서 자외선으로 유발될 수 있는 안질환의 위험성을 소비자가 인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광학 관련 종사자분들의 선글라스 착용의 필요성 인식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하며, 패션뿐만 아니라 눈 건강을 위한 수단으로 선글라스가 인식되어 착용율이 증가되길 바란다. 
†

발 표 자 : 박준휘, 041- 550- 2273, magie9500@ naver.com

교신저자 : 권오현, 041- 550- 2273, kohnlove@ 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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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A 16

소비자의 소비심리와 관심도 조사를 통한 

안경업계의 인식 및 발전 방향 고찰

박소정⋅정재희⋅강지혜⋅김수아⋅정민희⋅김태훈*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안경광학과

목적

소비자의 안경 업계 소비심리와 인식도를 조사하고, 안경사와 검안사가 실무에서 경험한 직업 인지도

를 분석하여 소비자와 안경사의 안경업계 인식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구글 설문 폼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소비심리와 안경 업계에 대한 관심 및 인

식도를 조사하였다. 안경사 26명과 검안사 24명을 대상으로 실무에서 경험하는 안경업계의 인식도 및 실

태를 설문 조사하였다. 통계는 SPSS 18.0(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의 수준은 p<0.05 이었다. 

결과

대상자 중 63명(63.0%)이 안경광학과를 알고 있었으나, 안경사 면허 취득 자격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23명(23.0%)으로 적었고, 안경사 면허 제도와 직업 전문성을 인지하는 소비자는 57명(57%)이었다. 검안

사 직업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52명(52.0%)이었다. 안경원을 주기적으로 재방문하는 소비자는 49명
(49.0%)으로, 안경원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안경사의 전문성’이 69명(71.9%)으로 가장 많았다. 
안경사가 실무에서 경험한 어려움은 ‘안경사를 대하는 손님의 태도와 무리한 요구’가 18명(69.2%)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경사는 ‘소비자가 인지하는 안경사 직업 이미지’에 대해 21명(80.7%)가 긍정적으로 평

가하였고, ‘안경사 직업 전문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14명(53.8%)으로 나타

났다. 안과를 방문하는 환자의 주된 방문 이유는 시력검사 20명(83.3%)이었고, 검안사가 실무에서 경험

한 어려움으로는 ‘짧은 직업수명’ 19명(79.2%)으로 가장 많았다. 

결론

소비자는 안경사의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안경광학과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안경사 면허 취

득 자격 및 면허 제도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낮았다. 그러므로 올바른 안경사 직업의 인지 향상을 위해 안

경원 매장내외에 ‘국가공인면허증을 취득한 안보건 전문가’라는 문구를 부착하여 안경광학과와 안경사

에 대한 홍보를 제안하며, 안경사 개인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과 함께 대학에서 안경광학과의 진로와 비

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발 표 자 : 박소정, 041- 550- 2259, kks l1025@ naver.com

교신저자 : 김태훈, 041- 550- 2259, kth@ 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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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A 17

수평 주시방향에 따른 시기능의 변화

황민준⋅박미정⋅김소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실생활에서 수평방향으로의 주시 변화는 흔히 발생되나 양안시 기능에 대한 대부분의연구는 정면 주

시상태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주시방향의 변화 시 양안의 시차, 주시각도와 거리 등의 조건들이 변하

게 되며, 이로 인하여 시기능과 안근의 긴장 상태 또한 달라지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시각도를 정

면 기준으로 10° 간격으로 우측 및 좌측으로 나누어 각각 주시할 때 시기능의 변화와 상관성을 알아보고

자 하였다.

방법

안구질환 및 전신질환이 없으며 양안시가 가능하고 양안 교정시력이 0.8이상인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면(0°), 우측 및 좌측 10°, 우측 및 좌측 20°, 우측 및 좌측 30°의 시선에 대하여 검사가 가능하도

록 설정한 기기를 통해 턱과 이마를 고정한 상태에서 근거리 최대조절력, 폭주근점, 단안 및 양안 조절용

이성, 조절래그, 근거리 사위도 및 AC/A비를 측정하였다. 이 때 머리는 고정된 상태에서 시선만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선은 근거리 시표와 항상 일직선 상에 놓이도록 하였다.

결과

정면 주시와 비교하였을 때, 최대조절력과 폭주근점은 우측 및 좌측 10°를 제외한 모든 주시방향에서 

각도 증가와 함께 감소하였으며, 폭주근점에서 더 큰 감소율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양안 및 단안 조절용

이성 또한 수평 주시각도의 증가와 함께 감소하였지만, 감소의 정도는 단안보다 양안 조절용이성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조절래그는 우측 및 좌측 10°를 제외한 모든 각도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사위도 

또한 외사위화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AC/A비의 경우 20°의 각도에서 감소하였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수평 주시방향에 따른 단안 및 양안 시기능의 변화 정도를 10° 간격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수평 주시방향의 변화는 양안 및 단안 시기능의 감소를 야기하며, 단안 시기능보다는 양안 시기

능의 더 큰 감소가 초래되었는데 이는 폭주각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본래 시기능의 유지 가

능한 각도는 정면 기준 10°까지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평 주시를 주로 사용하는 직업군이라면 동일 주시

거리라 하더라도 더 큰 시기능의 감소와 피로를 보일 것이라 생각된다.
†

발 표 자 : 황민준, 02- 970- 6225, minmin1128@ naver.com

교신저자 : 김소라, 02- 970- 6264, s rk2104@ 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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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A 18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따른 안구온도 변화와 눈의 피로도 분석

김치환⋅박지애⋅정재완⋅김봉환⋅한선희⋅김형수*

춘해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생하는 안구온도 변화와 눈의 피로도 사이의 연관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대의 성인 33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하고 30분 동안(10분 단위)로 비접촉식 체온계를 

사용하여 각막 중심 및 공막 부위에서 안구표면온도를 측정하고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결과

각막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 전 36.40±2.37도를 나타내었고 10분 후 36.53±1.79도, 20분 후 36.53±1.66
도, 30분 후 36.59±4.23도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24). 공막의 경우, 스마트

폰 사용 전 36.48±1.74도를 나타내었고 10분 후 36.53±1.89도, 20분 후 36.55±2.12도, 30분 후 36.58±3.03도
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결론

스마트폰 사용과 안구의 온도변화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안구의 온도를 상승시켜 안구피로

를 유발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스마트폰을 10분만 사용하여도 안구온도를 상승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

고 단시간의 스마트폰 사용으로도 눈의 피로도를 유발할 수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각막, 공막, 스마트폰, 안구온도, 피로도
†

발 표 자 : 김치환, 052- 270- 0330, ggjd8100@ nate.com

교신저자 : 김형수, 052- 270- 0331, khs@ 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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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A 19

스마트폰 화면밝기와 청색광차단렌즈에 의한 

휘도변화에 따른 조절반응과 조절래그 변화

정수아1⋅전민석2⋅정형렬2⋅이정임2⋅최은정2⋅김현정2,*

1원광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2건양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스마트폰의 화면밝기와 청색광차단렌즈 착용으로 인한 휘도가 변화할 때 발생하는 조절반응량과 조

절래그의 변화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스마트폰 화면밝기와 청색광차단렌즈에 따른 휘도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휘도계(MAVO-SPOT2, 
Gosse, Germany)를 스마트폰(SM-N920, Samsung, Korea) 화면 전방 1 m에 위치시키고 휘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스마트폰의 화면밝기는 어플리케이션(화면밝기 조절 79버전, bin, Korea)을 이용하여 4단계(100, 75, 
50, 25%)로 변화시키고, 청색광차단렌즈를 나안상태(Cont.: 색농도 0%, 청색광차단율 0%)와 착색형 청생

광차단렌즈 3종(Y1; 색농도 25%, 청색광차단율: 49.50%, Y2; 농도 50%, 청색광차단율: 95.30%, Y3; 농도 

75%, 청색광차단율: 99.50%)의 총 4가지 조건으로 설정하고 스마트폰 화면밝기(4단계)와 청색광차단렌

즈(4종류)의 각 조건을 조합하여 휘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20대 성인 남녀 34명을(68안, 평균연령: 
22.71±2.73세)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들에게 각 조건의 조합을 적용한 상태로 스마트폰용 근거리시

표를 주시하게 하고 개방형 자동안굴절력계(N-vison K-5001, Shin-Nippon, Japan)를 활용해 조절반응량을 

측정하고, 조절효과가 고려된 조절자극량을 산출한 후 조절반응량과의 차이로 조절래그량을 구한 후 휘

도에 따른 조절반응과 조절래그를 비교하였다.

결과

스마트폰 화면밝기가 감소할수록 휘도가 감소하였으며, 청색광차단렌즈의 색농도와 청색광차단율이 

증가할수록 휘도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휘도가 증가함에 따라 조절반응량은 감소하고, 조절래그량은 증

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스마트폰 주시 시 휘도가 조절반응과 조절래그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고려한 적정수준의 화면밝기

와 청색광차단렌즈의 착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

발 표 자 : 정수아, +82- 63- 840- 1346, js ua@ wu.ac.kr

교신저자 : 김현정, +82- 42- 600- 8427, kimhj@ ko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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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A 20

실내 및 실외에서 측정한 거리인식역치 비교 연구

정재우⋅정민우⋅송현지⋅심혜린⋅김봉환⋅한선희⋅김형수*

춘해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실내환경과 실외환경에서의 거리인식역치의 변화 상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실내(2.5 m)에서 세막대 검사를 통해 거리인식역치를 측정하였고, 실내 거리의 10배에 해당하는 25 m 
거리에서 해당 거리의 비율에 따라 제작된 세막대를 이용하여 실외에서 거리인식역치를 평가하여 비교

하였다.

결과

실내에서 측정된 거리인식역치는 8.45 mm였고, 실외의 평지에서 평가된 거리인식역치는 168.75 mm
였으며, 오르막길에서는 202.02 mm, 내리막길에서는 191.67 mm로 평가되었다.

결론

실내보다 실외가 거리인식역치는 더 크게 나타났고, 실외에서도 평지, 내리막길, 오르막길 순으로 거

리인식역치가 크게 나타났다.
주제어: 거리인식역치, 세막대, 실내, 내리막길, 오르막길
†

발 표 자 : 정재우, 052- 270- 0330, jaeu0226@ naver.com

교신저자 : 김형수, 052- 270- 0331, khs@ 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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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A 21

안경 조제가공 시 개인 파라미터 측정 및 적용 

유무에 따른 유발 프리즘의 영향

방상택⋅채진혜⋅이세희⋅고다영⋅김기홍*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최근 온라인 안경 판매 허용 찬반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안경 구매와 안경원에서 

안경 구매에 대한 차이점을 잘 알지 못한다. 안경원에서 안경을 구매할 경우 전 피팅 후 개인 파라미터를 

적용한 안경으로 프리즘 유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안경사들의 조제가공 방법 및 개

인 파라미터 측정 및 적용 유무와 안경조제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여 안경 온라인 판매에 대한 대안책

을 마련하고자 한다. 

방법

연구 방법으로 경북 경산시 소재 한 안경원의 고객 중 2021년 9월 한 달 동안 방문한 만 9세에서 70세 

사이(43.65±16.08)의 안질환이 없는 근시안 52명(남 27명, 여 25명)을 대상으로 안경 조제가공 시 개인 파

라미터 적용 유무에 따른 수직, 수평 유발 프리즘을 측정하였다. 안경사 81명을 대상으로 조제가공 시 

P.D. 및 Oh 설정에 대한 방법 및 인식에 대해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결과

현재 안경원에서 조제가공 시 양안 P.D. 사용의 비율은 44%, Oh는 기하학 중심에서 2mm 위로 설정하

는 비율이 3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단안 P.D. 와 경사각 보정 Oh를 설정하지 않는 이유는 ‘신
속한 조제가공을 위하여 설정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양안 PD를 사

용할 때 유발되는 수평 프리즘은 양안 기준 0.0088△D B.I.으로 독일 RAL-RG 915 규정의 허용오차 범위 

안에 들어갔다. Oh는 기하학 중심에서 2mm 위로 설정한 경우 양안 평균 0.77△D B.U.으로 허용오차를 

초과하였다.

결론

안경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광학적으로 오차가 없고 편안한 안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 파라미

터 측정 및 적용하여 조제가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발 표 자 : 방상택, dr- bang@ naver.com

교신저자 : 김기홍, kkh2337@ 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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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A 22

얼굴형 별 안경테 선호도와 피팅의 중요성

권욱⋅조혜민⋅이은서⋅김현우⋅김태훈*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안경광학과

목적

소비자의 안경테 선호도 경향과 자신의 얼굴형에 맞는 안경테 선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안경

사 피팅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방법

1차 설문조사는 소비자 146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얼굴형과 선호하는 안경테의 종류 및 피팅에 관한 9
개 문항, 2차 설문조사는 소비자 90명을 대상으로 얼굴형과 안경테의 연관성과 피팅의 중요성에 관한 15
개 문항을 온라인 네이버 폼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통계는 SPSS 18.0(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

그램을 이용하였고 분석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카이검정을 실시하였다. 유의 수준은 p<0.050 미만으로 

하였다.

결과

소비자의 안경 착용 목적은 응답자 127명 중 119명(93.7%)이 ‘시력보정’이었고, 사용자의 얼굴형은 ‘달
걀형’ 80명(63.0%)로 많았다. 안경원에서 얼굴형에 맞는 안경테를 추천받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62명
(48.8%)이었고, 그렇지 않은 소비자는 65명(51.2%)으로 나타났다. 현재 착용중인 안경의 피팅 만족도는 

3.62점으로 높았고, 추후 얼굴형을 고려하여 안경테를 선택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는 응답자 86명 중 71명
(82.6%)로 많았다. 얼굴형에 어울리는 안경을 추천받은 사람이 현재 피팅을 만족하는 소비자는 43명

(69.3%)이었고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14.65, p=0.005). 안경 피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소비

자는 54명(62.8%)이었으나, 안경사에게 피팅 기술료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는 18명(33.3%)로 낮았

다(=9.08, p=0.011).

결론

응답자들은 자신의 얼굴형에 어떤 종류의 안경테가 더 잘어울리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대다수였

고 안경사에게 얼굴형을 고려하여 안경테를 추천 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았으며 피팅의 만족도를 설문한 

결과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안경사가 얼굴형에 어울리는 안경테를 추천한다면 

소비자의 피팅 만족도가 향상되어 안경사 피팅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발 표 자 : 권  욱, 041- 550- 2259, rnjs dnr1023@ naver.com

교신저자 : 김태훈, 041- 550- 2259, kth@ 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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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A 23

온라인 안경 판매에 관한 연구

이재성⋅허진범⋅정예리⋅조소연⋅김해인⋅김세진*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안경광학과

목적

온라인 안경 판매는 국가면허시험 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안경사들의 기본권 침해이고, 국민

의 눈 건강을 해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안경 판매에 대한 소

비자와 안경사(전문가)의 인식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알리고자 한다.

방법

온라인 안경 판매에 대한 인식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 96명, 안경사 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네이버 폼을 활용하여 10월8일부터 11월7일까지 한 달 동안 설문 조사하였다. 통계는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분석은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소비자 96명 중 안경 및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78명(81.3%)이고, 그 중 시력 교정용 안경 착용이 62명
(79.5%)으로 많았다. 안경테를 온라인으로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20명(20.8%)으로, 가장 많은 구

매 이유로는 9명(45%)이 ‘원하는 디자인의 안경테 구매’를 꼽았다. 안경테 온라인 구매 시 경험한 문제점

으로는 ‘디자인, 품질 차이’ 15명(75%)이 가장 많았고, 소비자 66명(68.8%)이 안경사의 대면 피팅이 중요

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도수 안경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70명(72.9%)
이었으며, 그 이유로는 ‘안경사의 전문 상담 부재로 인한 제품 신뢰도 부족’ 46명(32.2%)으로 가장 많았

다. 안경사는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에 대해 ‘매우 부정적’ 의견이 36명(90%)이었고, ‘온라인 안경 판매 

의향이 없다’고 답한 안경사는 38명(95%)으로 대부분이었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안경테로 조제가공을 

요청하는 고객은 최근 한 달 이내에 ‘1~5명’ 23명(57.5%)으로 가장 많았다. 안경사가 생각하는 오프라인 

안경 판매의 장점으로는 ‘정확한 안경 처방검사’ 28명(70%)이었고, 응답자 전원(100%) 대면 피팅은 반드

시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대면 피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가 온라인 구매를 경험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고, 온라인으

로 안경테를 구매 후 불편함으로 안경원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보아 대면 피팅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온라인 안경 판매는 안경사의 전문적인 검사 및 조제가공, 피팅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

제점으로 인해 광학적, 해부학적 및 품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국민의 눈 건강에 악영향을 미

칠 것으로 생각된다.†

발 표 자 : 이재성, 041- 550- 2185, cjswos la2910@ naver.com

교신저자 : 김세진, 041- 550- 2185, s jkim@ 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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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A 24

원추각막의 시각기능 평가를 위한 인공 모형안 설계

하병호⋅이성률⋅이주학⋅장대광⋅배연주⋅김기홍*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원추각막은 각막 중심이 점차 얇아지고 각막이 돌출되는 형태의 질환으로 심한 시력장애를 유발한다. 
치료 방법으로는 렌즈를 사용하거나 각막이식 등의 수술적 방법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 안광학계의 

광학적 요소를 더욱 정확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모형안 설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모형안에 대한 연구는 실제 안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추각막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방법

광학 설계 및 분석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로는 synopsys사의 code v를 사용하였다. Liou-Brennan 모형안

을 수정하여 원추각막을 적용하여 설계하였고 원추각막에서 발생되는 각종 시각기능을 시뮬레이션하여 

기준치와 비교 분석하였다. 원추각막은 진행 단계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시

된 기준에서 적용하였다.

결과

Orbscan Ⅱz slit-scan에서 제시한 기준인 Anterior elevation from BFS: 23.3㎛, Posterior elevation from BFS: 
49.8㎛ 이상의 값으로 원추각막을 설계하였다. 선명도는 문자 F의 회절 이미지를 분석하였고 각막 고위

수차는 Zernike 다항식의 RMS 값으로 변환하여 분석한 결과 굴절력과 비점수차는 반비례, 굴절력과 구

면수차는 비례하는 경향을 보여 기준과 같은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원추각막을 적용하여 인공모형안을 설계하여 시각기능의 변화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다양한 시각기능에서 기준과 같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정교한 모형안의 설계는 다양

한 시각기능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발 표 자 : 하병호, byungho8602@ naver.com

교신저자 : 김기홍, kkh2337@ 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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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A 25

융합제거 시간이 사위 및 융합력에 미치는 영향

오광근⋅문병연⋅조현국⋅김상엽⋅유동식*

강원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융합제거 시간이 사위와 융합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정상적인 양안시 기능을 갖고 있으며, 과거 안질환 및 안과적 수술 병력이 없는 평균 연령 21.55±2.09세
의 성인 20명(남 9명, 여 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을 자각적 굴절검사로 완전교정시킨 후 단안 

차폐를 이용하여 융합제거 시간 0분, 15분 30분에서 각각 사위 및 융합력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융합제거 시간이 증가할수록 수직사위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수평사위는 원거리와 근거

리에서 모두 내사위 방향으로 증가하였다(원거리 p=0.013, 근거리 p<0.001). 융합력의 경우 BI, BU, BD에

서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BO에서는 원거리와 근거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원거리 p<0.001, 근거리 p=0.045). 

결론

융합제거 시간이 증가할수록 수평사위량은 내사위 방향과 BO 융합력이 증가하므로, 프리즘을 위한 

사위검사시 융합제거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발 표 자 : 오광근, +82- 33- 540- 3410, bird258@ nate.com

교신저자 : 유동식, +82- 33- 540- 3415, yds@ 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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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A 26

자동굴절검사기에서 측정 위치 및 각도에 따른 굴절이상도 변화

안세현⋅신창섭⋅장원정⋅황인선⋅김봉환⋅한선희⋅김형수*

춘해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자동굴절검사기의 측정에서 피검자의 얼굴 측정 위치(앞-뒤 및 좌-우 오차)에 따른 굴절검사 결과치의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안과적 질환이 없고 눈 수술 경험이 없고 교정시력이 1.0 이상인 젊은 성인 42명(평균 나이 25.25±3.27
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피검자의 이마를 이마 받침대에 완전히 밀착시킨 후 굴절이상도를 측정(머리 각

도 0도 자세)하고, 머리의 각도를 20도까지 5도 간격으로 시계방향과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며 굴절이

상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이마와 이마 받침대의 거리를 15 mm까지 3 mm 간격으로 이격시키며 굴절이상

도를 평가하였다.

결과

평균 구면굴절력은 -2.83±1.79 D였으며, 5도에서 -5.25±2.26 D, 10도 -4.46±1.45 D, 15도 -3.03±0.79 D, 20
도 -4.97±2.63 D로 나타났다(p=0.001). 평균 원주굴절력은 -1.17±0.64 D였으며, 5도에서 -1.63±1.03 D, 10도 

-1.54±1.12 D, 15도 -1.15±0.66 D, 20도 -1.53±2.24 D로 나타났다(p=0.001). 평균 난시축은 95.46±43.27도였

으며, 5도에서 62.83±32.17도, 10도 67.29±27.39 D, 15도 69.80±39.22도, 20도 53.38±22.69도로 나타났다

(p=0.001). 검사거리 오차에 따라서는 3 mm 이격 시 -4.36±1.76 D, 6 mm에서 -4.59±2.22 D, 9 mm에서 

-4.21±2.45 D, 12 mm에서 -4.25±2.73 D, 15 mm에서 -4.16±1.96 D로 나타나 검사거리 오차가 증가하면 굴

절력 오차 증가하였다(p=0.031).

결론

자동굴절검사기 측정 시 이마와 이마 받침대 사이의 거리 오차로 인해 구면굴절력, 원주 굴절력, 난시 

축, 등가 구면 굴절력 모두 오차값이 발생하였으며, 머리 기울어짐 상태로 인해 구면굴절력, 원주 굴절력, 
난시 축, 등가 구면 굴절력 모두 오차값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자동굴절검사기 측정시 이마와 이마 받침

대 사이 간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머리의 기울어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굴절력 오차, 자동굴절검사기, 측정자세, 측정위치, 측정각도
†

발 표 자 : 안세현, 052- 270- 0330, tpgus2378@ naver.com

교신저자 : 김형수, 052- 270- 0331, khs@ 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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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A 27

전공계열에 따른 20대의 안경 디자인 및 브랜드 선호도 조사

석경민⋅장주혜⋅안수열⋅염서영⋅김현진⋅박경희*

국제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는 20대를 대상으로 전공계열별로 선호하는 안경테 디자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대 안경착용자 184명(남 73명, 여 111명)을 대상으로 안경테 디자인 선호도에 대한 설문을 시행하였

다. 설문결과는 대상자를 전공별로 공학계열, 보건계열, 예체능계열, 인문사회계열 4개의 군으로 분류하

여 SPSS 23.0으로 빈도분석을 통해 나타내었다.

결과

안경테 디자인은 모든 계열에서 라운드형을 가장 선호했으며 두 번째 선호도가 높은 디자인은 보건계

열에서는 스퀘어형, 예체능계열에서는 유니크형 및 하금테형, 공학계열 및 인문사회계열은 하금테형 순

으로 나타났다. 안경테 색상은 모든 계열에서 블랙의 선호도가 높았으며 두 번째 선호도는 예체능계열의 

경우 골드와 실버 색상, 보건계열, 공학계열, 인문사회계열은 실버 색상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계열에서 

안경테 재질은 메탈테와 플라스틱테 순의 선호도를 보였으며, 브랜드는 안경전문브랜드, 보세제품 순으

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결론

본 연구결과 20대의 가장 선호하는 안경 디자인 및 브랜드는 모든 계열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두 번째로 높은 선호도에서는 특히 예체능 계열에서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공계열에 따라 다른 안경 디자인을 고려하여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발 표 자 : 석경민, 031- 612- 9280, rudals uk@ gmail.com

교신저자 : 박경희, 031- 612- 9282, khpark@ kookj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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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A 28

전공계열에 따른 20대의 안경 착용실태 및 구매행동 조사

장주혜⋅염서영⋅안수열⋅석경민⋅박경희⋅김현진*

국제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는 20대를 대상으로 전공계열별로 분류하여 안경 착용실태 및 구매행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

였다.

방법

20대 안경착용자 184명(남 73명, 여 111명)을 대상으로 안경 착용실태 및 구매행동에 대한 설문을 시행

하였다. 설문결과는 대상자를 전공별로 공학계열, 보건계열, 예체능계열, 인문사회계열 4개의 군으로 분

류하여 SPSS 23.0으로 빈도분석을 통해 나타내었다.

결과

안경의 착용 목적은 모든 계열에서 시력교정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경구매 시 중

요요인은 보건계열 및 예체능계열에서는 안경의 디자인과 스타일, 공학계열에서는 얼굴형과 조화, 인문

사회계열에서는 착용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계열에서 안경구매 스타일은 이전 착용 안경과 동

일한 스타일로 구매하는 것을 가장 선호했으며, 안경구매장소는 안경원이 제일 높았고, 공학계열 및 인

문사회계열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비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구매 가격은 보건

계열과 예체능계열은 10~20만원 대가 가장 높았으며, 공학계열은 5~10만원 및 10~20만원 대, 인문사회

계열은 5만원 이내>5~1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안경 트렌드 변화는 모든 계열에서 기존 안경

의 품질 향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계열에서는 안경디자인 다양화, 예체능계열 및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기능성 안경의 다양화를 원하는 비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결과 20대의 안경 착용실태 및 구매 행동은 보건계열과 예체능계열은 디자인 및 스타일, 인문

사회계열 및 공학계열은 실용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공계열에 따라 

안경구매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안경구매 시 마케팅 방향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발 표 자 : 장주혜, 031- 612- 9280, wkdwngp0929@ naver.com

교신저자 : 김현진, 031- 612- 9283, hjkim@ kookj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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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A 29

정기적 시력 검사에 대한 인식 조사

김하영⋅박미내⋅한유빈⋅양화목⋅문민⋅김효진*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안경광학과

목적

주변에 정기적으로 시력을 검사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판단하여 정기적 시력 검사에 

관한 인지정도와 검사 주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정기적 시력 검사의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한다.

방법

청소년 및 성인 105명(청소년 및 20대 60명, 30대 이상 45명)을 대상으로 정기적 시력 검사에 대한 실태

와 인식도 정도 및 경로를 온라인 네이버폼을 이용하여 설문조사하였다. 통계는 SPSS 18.0(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분석은 빈도분석, 카이검증을 유의수준 p<0.05로 처리한 내용

을 통해 작성하였다.

결과

응답자 105명 중 ‘정기적 시력 검사를 인지하고 있다’로 응답한 대상자는 50명(47.6%), ‘불편함이 없는 

이상 정기적 시력 검사가 필요 없다’로 응답한 대상자는 55명(52.4%)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및 20대 60명 

중 22명(36.7%)이 정기적 시력 검사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정보 경로는 안경원 15명(25.0%)이 가장 많았

다. 성인 30대 45명 중 14명(28.9%)이 정기적 시력 검사를 인지하고 있었고, 정보 경로는 안경원 9명
(20.0%)이 가장 많았다. 청소년 및 20대의 시력 검사 주기는 ‘1년 ~ 2년 미만’ 28명(46.7%)이 많았고, 30대 

이상의 시력 검사 주기는 ‘2년 이상’ 25명(55.6%)이 많았다.

결론

응답자의 대부분이 정기적 시력 검사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30대 이

상의 성인은 청소년 및 20대보다 시력 검사 주기가 길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연령이나 과도한 근거리 

작업 및 조절 변화 등으로 인한 시력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6개월~1년 이내의 주기로 정기적 시력 검

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의 정기적 시력 검사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발 표 자 : 김하영, 041- 550- 2841, rndlcks gdk@ naver.com

교신저자 : 김효진, 041- 550- 2841, khj@ 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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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A 30

주시시차 카드 개발 및 효용성에 관한 연구

강성훈1⋅박병호2⋅박효원1⋅김민철1⋅이의진1⋅박상호2⋅전인철1,2,*

1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2동신대학교 대학원 옵토메트리학과

목적

양안시이상 유무와 안정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시시차를 이용한다. 본 연구는 임상에서 접근성

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주시시차 카드를 고안하고, 고안된 카드의 효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방법

전신질환이나 안질환이 없으며 사시 수술을 받은 적이 없는 성인 41명(평균 24.07±6.69세, 남자 25명, 
여자 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시시차 카드는 어도비 일러스트 프로그램(Adobe illustrator CS6, USA)
을 이용하여 적색(#E60012)과 녹색(#006934)의 나니어스라인으로 구성하였고, 주변부에는 그림을 중심

부에는 글자를 이용하여 융합고정 장치를 도안하였다. 주시시차 측정을 위한 분각은 sFD = arctan 
(dNon/D), dNon > 0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이 카드의 효용성 평가를 위해 편광을 이용하는 살라딘

(Saladin Near Point Balance, USA) 카드와 비교하여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과

적록 필터를 이용한 주시시차는 21명(51.22%)으로 외주시시차 1.63±2.21′이었고, 살라딘 카드는 22명
(53.66%)으로 외주시시차 1.50±3.33′이었다. 적록 필터를 이용한 주시시차 카드와 살라딘 카드에서 공통

적으로 주시시차가 측정된 대상은 17명(41.46%)으로 나타났다. 적록 필터를 이용한 주시시차 카드와 살

라딘 카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770).

결론

고안된 주시시차 카드의 검사 결과와 기존의 편광을 이용한 주시시차 카드의 검사결과는 차이가 없으

며, 임상에서 주시시차 측정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

발 표 자 : 강성훈, 010- 4879- 6024, exidapink@ naver.com

교신저자 : 전인철, 061- 330- 3554, icjeon@ d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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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A 31

카페인 섭취가 시기능에 미치는 영향

김민하⋅손나영⋅이민주⋅조나현⋅조현수⋅심정규*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안경광학과

목적

카페인 섭취 전·후의 시기능을 검사하여 카페인이 시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안경사가 시기능 

검사에서 고객에게 적정한 카페인 섭취에 관한 설명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방법

일반인 163명을 대상으로 ‘카페인이 시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네이버 폼을 이용하

여 설문 조사하였다.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실험군(15명, 커피 175ml, 카페인 99mg)과 대조군(15명, 물 

175ml)으로 나누어 섭취 전·후의 시기능 변화(동공크기, AR, 눈물량검사, 교정시력, 순목, 초점심도)를 분

석하였다. 실험은 카페인 섭취 전, 섭취 후(직후, 10분 후, 30분 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통계는 SPSS 
18.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고, 유의 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과

최근 일주일 이내에 카페인을 섭취한 사람은 152명(93.3%)이었고, 카페인 중 커피(믹스, 액상)가 132명
(36.5%)로 가장 많았다. 1일 1회 이상 섭취는 72명(44.2%), 카페인 부작용은 109명(66.9%)이 경험하였다. 
카페인 섭취 전·후의 시기능은 섭취 30분 후에 순목(t=2.17, p<0.05), 타각적 굴절력(t=-3.57, p<0.01)이 감

소하였고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동공크기는 섭취 10분 후(t=-3.07, p<0.01)와 30분 후(t=-2.74, p<0.05)
가 동일하게 가장 컸으며, 직후(t=-2.35, p<0.05) 또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초점심도는 10분 후

(t=2.39, p<0.05), 30분 후(t=2.52, p<0.05)에 얕아졌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결론

카페인 섭취 후 타각적 굴절력과 순목 횟수는 감소하였고, 동공크기는 증가하였으며 초점심도는 감소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카페인 섭취가 시기능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안경사는 시력검사 전 

카페인 섭취에 영향 받을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발 표 자 : 김민하, 041- 550- 2185, minha7589@ naver.com

교신저자 : 심정규, 041- 550- 2185, jgs im@ 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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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A 32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안경원의 변화에 관한 실태조사

조현종1⋅김세진1⋅박창원2⋅김효진1,*

1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 2백석문화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안경사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안경원 고객 감소와 직원 관리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평균 연령은 29.93±7.06세이고 안경원 평균 근무 기간이 1.99±1.13년인 안경사 123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22문항과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한 안경원의 

변화에 관한 6개의 문항,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동안 안경원 직원 관리에 관한 7문항의 설문 도구를 사용

하였으며, 통계분석은 SPSS 23.0을 사용하였다.

결과

안경사들의 업무변동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123명중 46명으로 37.4%였고, 고객 감소율은 

25~50%라고 응답한 경우가 43.9%로 가장 높았다. 신종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

한 비율은 80.5%였고, 본인 또는 가족 등 접촉한 사람 중 증상을 보이는 경우, 안경원에 출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1.1%였다. 업무에 종사하는 안경사 직원의 수를 최소화하여 감염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56.1%였다.

결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안경사들의 업무변동이 발생하였고, 안경원을 방문하는 고객의 감소를 확

인하였다. 신종감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과 공중보건 지침 및 정부 정책 변경 사항에 관한 최신 정보를 인

지하고, 이를 참고하여 대응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발 표 자 : 조현종, +82- 2- 6071- 5302, 92hyunjong@ naver.com

교신저자 : 김효진, +82- 41- 550- 2841, khj@ 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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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A 33

패킹수경 착용에 따른 안압 및 굴절이상에 미치는 영향

성주현⋅정예린⋅추병선*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는 다양한 레저활동으로 패킹이 사용된 고글이나 수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패킹 

수경 착용시 눈 압박하는 패킹으로 인하여 착용 시간에 따른 안압 변화 및 굴절검사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안질환 및 안압에 이상이 없으며, 난시량 -0.75D 이하의 근시나 정시인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경

의 앞면의 렌즈 제거를 하여 검사에 용이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상자들은 착용전, 착용후 10분, 탈착 

후 10분 뒤로 나눠 안압 및 굴절검사를 진행하였다. 패킹수경은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고무패킹으로 된 

수경(f2, 대원, korea), 안압은 비접촉식 안압계(CT-80, TOPCON, Japan), 굴절검사는 양안 개방형 자동굴

절력계(Nvision-K5001, Shinni -ppon, Japan)를 이용하여 검사를 진행하였다. 

결과

비접촉식 안압계로 측정한 평균 안압은 착용전, 착용후 10분, 탈착 후 10분 후 각각 16.88mmHg과 

18.38mmHg, 16.90mmHg이었다. 굴절검사 평균값은 -2.15±1.72D, -2.58±2.05D, -2.37D±1.75 이었다. 굴절

검사값을 착용전과 각각 비교하였을 때 -0.43D, -0.22D 변화량을 보였다. 

결론

패킹수경 사용시 착용시간에 따른 일시적인 안압 상승과 근시가 증가하는 변화량을 보였다. 패킹 수경

에 따른 안압이 상승한다는 선행연구는 많으나, 그에 따른 굴절검사 및 시기능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 사료된다. 
†

발 표 자 : 성주현, +82- 53- 850- 2553, wngus1226@ naver.com

교신저자 : 추병선, +82- 53- 850- 2553, bs chu@ 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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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A 34

한국인의 연령별 나안시력 분포 양상 변화

김정현⋅이현*

대전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2019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의 연령별 시력 데이터를 통해 한국인의 연령별 나안시력 

분포 양상을 확인하고 약 10년간 시력 분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6단계로 구분된 나안시력 데이터에서 0.1이하 그룹과 0.2~0.7 그룹, 그리고 0.8이상의 정상시력 그룹으

로 나누어 연령별 분포 비율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당 시력그룹에서 각 연령그룹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

거 10년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분석은 우안을 기준으로 하였다. 

결과

나안시력 0.1이하 그룹의 경우는 19세 이하 연령과 20~24세 그룹에서 평균 1.27%,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25세에서 59세까지 연령층에서 평균 1% 미만으로 나타났다. 비율은 60세 연령그룹부터 증가양상

을 보여 연령이 높아질수록 분포 비율이 높아졌다. 0.2~0.7시력 그룹은 굴절이상으로 인해 19세 이하 연

령층에서 23.82%로 나타났으며 20세에서 49세까지는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 역시 50세부

터 증가하여 80~84세 그룹의 경우는 68.94%, 85세 이상에서는 69.09%를 차지하였다. 0.8이상의 정상시력 

그룹은 35~39세 연령층에서 87.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세 이후부터는 점점 감소하여 60~64세 

그룹의 경우 60.05%, 70~74세 그룹은 38.25%, 80~84세 그룹은 22.22%, 85세 이상 그룹에서는 13.41%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0.8이상의 정상시력 그룹은 35~39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과거 10년간 변화가 거

의 없었다. 통상적으로 노화가 시작되는 40세 부터는 굴절이상 변화나 각막난시의 증가와 같은 이유로 

정상시력 그룹의 비율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안시력 변화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시력교정과 더불어 시력관리에 대한 논의나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발 표 자 : 김정현, 010- 2709- 4842, kjh9286@ hit.ac.kr

교신저자 : 이  현, 010- 6354- 6552, leehyun@ hi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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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A 35

Impact Of New Digital Technologies On Posture

Damien Paillé
R&D Optics, Vision Sciences, Essilor International, Paris, France

Purpose

The new habits with new digital devices are revolutionizing the way we interact with traditional media and we 
can expect our postures to differ from those we adopt with paper media. Since ophthalmic lenses are traditionally 
designed to respond to the constraints of paper media, it is critically important to take an interest in these new 
behaviours. With this in mind, we undertook a study to collect data on posture during the use of these new devices.

Methods 

In order to record data on the posture of people in movement, each subject was first fitted with a headset 
equipped with four markers, and we placed four other markers on the upper part of his or her body to mark the 
position of the trunk. We analyzed the posture when 14 activities were performed sequentially in 3 different 
locations (standing, seated, and lying down) with 3 digital devices (smartphones, tablets, e-books).

Results 

The mean distance from the screen was 33.8 cm for the smartphone, 38 cm for the e-book reader and 39.7 cm for 
the tablet. And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ctivities. The mean eye declination angle was 25.6° for 
the smartphone, 20.2° for the e-book reader and 20.3° for the tablet. And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ctivities. We measured the angle in a horizontal plane between the head and the trunk. Analysis of variance shows 
that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ctivities. We also measured the roll angle of the head. Analysis of 
variance shows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ctivities. The mean standard deviations for the 22 
subjects and 14 activities is 0.8 cm for the eye-screen distance; 2.6° for the eye declination angle; 1.2° for head 
rotation relative to the trunk and 1.4° for the roll angle of the head. All these values are very low, indicating that, 
when interacting with digital devices, the subjects have a highly static, somewhat rigid posture.

Conclusions 

We found that, when handling recent digital devices, our posture is very stable, or even rigid. The head 
remains vertical and perpendicular to the trunk. We also showed that, when using such devices as the 
smartphone, tablet and e-book reader, the eyes are lowered more sharply and the viewing distance is closer than 
is the case for paper. These parameters must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development of occupational lenses to 
offer the wearer optimal visual and postural com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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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A 36

REFRACTION: VERTEX DISTANCE MATTERS!

Mathilde Sebag⋅Dominique Meslin

Essilor International

Purpose

This article reviews the optical effects of vertex distance, shows how eye-to-phoropter distance can vary and 
discusses how vertex distance can now be taken into account for an accurate calculation of corrective lens power.

Methods

Eye-to-phoropter distance was measured in a sample of 50 patients selected at random. The phoropter position 
was adjusted for a reference patient at a distance of 12mm with an adjustment to the forehead rest that was kept 
unchanged for the measurements performed on the remainder of the subjects.

Each measurement was taken as follows: the subject was placed behind the phoropter head, their gaze directed 
in the primary position, and was asked to look at a chart screen located 5m away. 

The phoropter’s interpupillary distance was adjusted for each eye. Using video cameras located behind each of 
the phoropter’s half-heads, photos of each eye were taken laterally and appeared on the phoropter’s control 
panel. Virtual reticle could then be adjusted and positioned in correspondence with the apex of each cornea. 

The adjustments were first made binocularly, and then if a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left and right 
eyes, they were made monocularly. 

The system then indicated with great precision the value of the eye-to-phoropter distance in 0.5 mm 
increments. This measurement could be recorded. For each patient, the measurement was taken three times, the 
patients being asked to move back from the phoropter and then to reposition themselves. 

In addition, 30 measurements were repeated on a patient of reference, asking him to move his head back from 
the phoropter after each measurement and reposition himself for each new measurement.

Results

They show that the eye-to-phoropter distance varied by 15.5mm (from 4.0 mm for the smallest to 19.5mm for 
the largest) with an average established at 11.1 mm with a standard deviation of +/- 3.11mm - which is 
considerable. On the other hand, the measurements repeated on one patient show a range of variation of 5.0 mm 
with a standard deviation of +/- 1.31mm.

Conclusions

It is thus very clear that the distance between the eye and the phoropter is an eminently variable parameter and 
depends on the morphology of a patient’s head as well as how the patient is positioned behind the phoropter. 
They show that the often-neglected parameter of eye-to-phoropter distance must absolutely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a correction if it is to be accu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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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B 01

Literature Review of Coronavirus and 

Ophthalmic Diseases

Eun Ji Kwak⋅Yeonsu Jang⋅Heeseok Lee⋅Chiho Oh⋅
Mijung Park⋅So Ra Kim*

Department of Optome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urpose

Although SARS-CoV-2, a virus that causes COVID-19, can be infected through the mucous membrane of the 
eyes, especially the conjunctiva, sclera, and optic nerve, literature related to ophthalmic diseases is rar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mmariz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RS-CoV-2 and cases of ophthalmic 
disease in infected patients by reviewing research papers published after the COVID-19 pandemic.

Methods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SARS-CoV-2 in PubMed are extracted from Dec. 1 in 2012 when SARS was 
firstly manifested to Aug. 30 in 2021, and the papers related to the cases of ophthalmic disease in the patients 
infected with SARS-CoV-2 from Dec. 1 in 2019 to Aug. 30 in 2021. Keywords from conjunctiva, sclera, optic 
nerve, retina, lacrimal gland, and COVID-19 and/or SARS-CoV-2 were combined and searched.

Results

The number of studies with ‘SARS-CoV-2 and ophthalmic’, ‘COVID-19 and ophthalmic’ and ‘SARS-CoV-2 
and ocular’ keywords were 1,836, 2,655, and 624 respectively, as of Dec. 1 in 2019 to Nov. 22 in 2021. 
Although the study of SARS-CoV-2 infection through the ocular mucosa is still controversial, the possibility of 
the mechanism that the enzyme ACE2 expressed in the conjunctiva, cornea, and limbal epithelial cells can affect 
the eyes and nose can also be confirmed.

Conclusions

Conjunctivitis showed the highest rate of ophthalmic symptoms caused by COVID-19 virus. Through this, if 
symptoms of conjunctivitis appear even without fever or respiratory problems, which are the main symptoms of 
COVID-19, SARS-CoV-2 may be considered reasonable to doubt. In addition, since there is a possibility of 
ocular infection of SARS-CoV-2, it is recommended to wear eye protection, goggles, and equipment such as 
glasses to prevent the virus through passing from hands to the eyes.

†

발 표 자 : 곽은지, +82- 2- 970- 6225, dmswl90009@ gmail.com

교신저자 : 김소라, +82- 2- 970- 6264, s rk2104@ 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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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B 02

VR (Virtual Reality) 영상 시청 전·후 나안과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눈 깜빡임 비교

박지영⋅박경현⋅조현지⋅장예진⋅이나경⋅하정미⋅박상일⋅강현구*

가톨릭관동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나안인 경우와 소프트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경우에 VR을 통해 영상을 시청하기 전·후 눈물의 상태를 

비교하기 위해 눈 깜빡임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나안시력이 1.0 이상의 20대 성인 10명(남: 5명, 여: 5명, 평균연령: 22.4±1.42 세)을 대상으로 건성안 진

단 및 검사기기(IDRA, SBM, ITALY)를 사용하여 20분간 VR 영상 시청 전·후 나안 일 때와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 경우 눈 깜빡임 정도를 세 가지( Blink frequency, Inter blink duration, Lowest blink quality)로 

나눠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눈 깜빡임 빈도(Blink frequency)는 나안일 때 VR 시청 전 3.11±2.08 sec, 시청 후 4.63±3.36 sec 이었고, 
콘택트렌즈 착용한 상태 일 때 시청 전 4.04±2.71 sec, 시청 후 3.99±3.03 sec이었으며, 나안인 경우에서만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눈 깜빡임 간격(Inter blink duration)은 나안일 때 VR 시청 전 2.35±2.06 sec, 
시청 후 2.62±1.98 sec 이었고, 콘택트렌즈 착용한 상태 일 때 시청 전 2.18±2.56 sec 시청 후 2.85±2.90 sec 
이었다. 가장 낮은 눈 깜빡임의 질(Lowest blink quality)은 나안일 때 VR 시청 전 74.65±21.40%, 시청 후 

78.10±21.84%이었고, 콘택트렌즈 착용한 상태 일 때 시청 전 86.25±18.63%, 시청 후 75.60±18.10%였으며,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결론

VR을 통해 20분 정도의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 나안에서는 눈 깜빡임 정도에 나쁜 영향은 주지 않았으

나,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경우 눈 깜빡임의 질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VR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 주의가 요구된다.
†

발 표 자 : 박지영, +82- 10- 2059- 0911, tpn79420@ naver.com

교신저자 : 강현구, +82- 33- 649- 7375, hgkang@ c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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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B 03

각막 중심부와 주변부의 두께차이에 따른 

전체 굴절력, 각막 굴절력, 각막난시의 상관관계 비교

문세준⋅엄채영⋅김은경⋅길민지⋅강현구⋅박상일*

가톨릭관동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각막의 형상은 각막 주변부의 두께가 중심부의 두께보다 두꺼운 형태를 이루는 오목메니스커스의 형

태로 되어 있고 강한 플러스 굴절력을 가진다. 각막의 굴절력은 전, 후면의 곡률반경에 의해 사람마다 다

양한 굴절력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각막 중심부와 주변부 두께에 따라 전·후면 곡률반경의 차이

로 인해 굴절력 차이가 생길 것을 고려하여 각막두께차이에 따른 각막굴절력, 전체굴절력, 각막 난시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봤다.

방법

안질환이 없는 성인의 안구 47안을 대상으로 Wave Analyzer MEDICA 700(Essilor, France)를 사용하여 

각막 두께와 전체 굴절력, 각막 굴절력, 각막 난시를 각각 측정하였고 각막 중심부와 주변부(귀 쪽) 두께

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값을 비교 분석하였다.
전체굴절력, 각막굴절력과 각막난시는 180축 방향의 굴절력 값을 이용하였다. 

결과

각막 중심부와 주변부(귀 쪽)의 차이값을 0.00 mm ~ 40.00 mm 미만, 40.00 mm 이상 ~ 70.00 mm 미만, 
70.00 mm 이상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막 두께에 따른 그룹별 각각의 평균은 전체 굴절력은 -4.26 ± 1.86 
D, -3.73 ± 3.33 D, -3.07 ± 2.71 D 로 (+) 굴절력 방향으로 증가하였고, 각막 굴절력은 42.98 ± 1.02 D, 41.95 
± 0.91 D, 40.55 ± 1.00 D 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각막난시는 -1.58 ± 0.65 D, -1.5 ± 0.72 D, -1.55 ± 0.86 
D로 (+) 굴절력 방향으로 증가하다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각막 두께 차이에 따른 상관관계가 없었다.

결론

수평경선(180°)의 전체 굴절력은 (+) 굴절력 방향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각막의 굴절력은 굴

절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평경선의 각막 두께 차이와 각막난

시량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발 표 자 : 문세준, +82- 10- 9597- 4857, djs ej789@ naver.com

교신저자 : 박상일, +82- 10- 5663- 5377, s angil@ c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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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B 04

과산화수소수 함유 관리용액의 사용법 미준수가 

써클 소프트콘택트렌즈의 파라미터에 미치는 영향

황소담⋅김채윤⋅김승수⋅정원영⋅박미정⋅김소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과산화수소수가 함유된 관리용액의 사용법 미준수가 써클 소프트콘택트렌즈의 파라미터에 어떠한 변

화가 나타나는 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콘택트렌즈 착용자를 대상으로 렌즈 관리용액 사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결과에 

기반하여 사용주기를 주 1회로 하여, 각각 재질이 다른 5종의 써클 소프트콘택트렌즈를 AOSept Plus에 

각 렌즈의 교체주기에 따라 반복노출시켰다. 노출 전과 후의 렌즈의 중심두께, 직경, 곡률반경 및 가시광

선 투과율을 측정하여 알아보았다.

결과

설문조사 결과, 관리용액의 제조사가 제시한 권장횟수 미준수에 대한 응답이 59.5%로 나타났다. 
AOSept 반복 노출 후 모든 써클 소프트콘택트렌즈에서 중심두께는 증가하고 전체직경 및 곡률반경은 감

소하여 전체적으로 렌즈가 스팁해짐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로 콘택트렌즈 착용자들이 관리 용품의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시 렌즈

의 변형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제조사 가이드라인의 숙지 및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발 표 자 : 황소담, +82- 2- 970- 6225, s odam313@ hanmail.net

교신저자 : 김소라, +82- 2- 970- 6264, s rk2104@ 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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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B 05

근시안에 따른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안압비교

심나영⋅신장철*⋅박상철⋅고나영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안압비교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근시도에 따른 안압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한다.

방법

안과적인 수술 및 안질환이 없는 20대 학생 30명(흡연자 15명, 비흡연자 15명)을 대상으로 AR을 측정

하여 근시도를 분류하고, 비접촉식안압계를 이용하여 안압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근시도에 따른 안압은 고도근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도근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흡연자와 비

흡연자의 안압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

근시도가 높을수록 안압은 높게 나타났으나 흡연자의 흡연기간이 짧은 20대를 대상으로 하여 흡연자

와 비흡연자의 안압을 측정해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추후 흡연기간 및 흡연횟수에 따른 안압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발 표 자 : 심나영, 010- 6664- 4187, na4122012@ naver.com

교신저자 : 신장철, 010- 8548- 0202, tomgunne@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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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B 06

근시안의 음주빈도 및 음주량에 따른 안압 비교

변유진⋅신장철*⋅박상철⋅고나영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근시안에서 평소 음주빈도 및 음주량에 따른 안압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근시안 64안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최근 6개월간 음주경험 유무, 음주빈도 및 음주량을 판단하

였으며, 비접촉식안압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최근 6개월간 근시안에서 음주빈도에 따른 안압수치는 주 1~2회 음주>비 음주>달 1~2회 음주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음주량에 따른 안압은 1회 섭취량 2~3병>0~1병>1~2병 순으

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

본 연구는 근시안에서 음주자와 비음주자에 따른 안압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근시안의 음

주에 따른 안압은 음주빈도보다 음주량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높은 음주섭취 및 

음주빈도는 안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발 표 자 : 변유진, 010- 4443- 4603, tok1220@ naver.com

교신저자 : 신장철, 010- 8548- 0202, tomgunner@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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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B 07

녹색 합성한 은 나노콜로이드의 안경테 항균 코팅 응용 연구

김영미⋅김기홍*

대구가톨릭대학교

목적

본 연구에서는 식물 추출물을 사용하여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은 나노콜로이드를 합성하고 안경테 

기판에 코팅하여 항균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AgNO3 (Silver nitrate)와 Oregano 식물 추출액을 환원제로 사용하여 은 나노콜로이드를 합성하였다. 합
성한 은 나노 입자의 특성은 UV-visible spectrophotometer, 주사 전자 현미경 SEM, 에너지 분산형 분광분

석기 EDS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합성한 시료의 항균성은 Paper disk diffusion method로 평가

하였다. 합성한 은 나노콜로이드를 아크릴레이트 코팅바인더를 사용하여 안경테 소재인 울템과 스테인

레스 기판에 코팅한 뒤 원자힘 현미경 AFM, 필름밀착법으로 코팅 특성과 항균성을 평가하였다.

결과

녹색 합성한 시료의 표면 플라즈몬 공명(SPR) 피크가 은 나노입자의 특징적인 피크대인 약 400nm 부
근에서 나타났으며, SEM과 EDS를 통해 약 8nm∼50nm크기의 은 나노 입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Paper 
disk diffusion method를 통해 대조군 대비 합성한 시료의 항균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합성한 은 나노콜로

이드를 사용하여 코팅한 안경테 기판의 표면 거칠기 값은 대조군 대비 낮았으며, 코팅막의 항균력은 

E.coli, P.aeruginosa에 대해 대조군 대비 균 감소율을 보였다.

결론

본 연구 결과 Oregano 식물 추출물은 은 이온을 은 나노입자로 환원시키는 환원제로서 효과가 있었으

며, 녹색 합성한 은 나노콜로이드는 안경테 기판에 코팅한 결과 항균성을 나타내어 항균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발 표 자 : 김영미, feliceme19@ cu.ac.kr

교신저자 : 김기홍, kkh2337@ 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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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B 08

눈 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도 조사

양승철⋅윤현우⋅전성경⋅진유진⋅하동재⋅심정규*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안경광학과

목적

최근 디지털 매체 사용 빈도 증가와 젊은 노안의 발생 등 눈 건강 관리를 요하는 시대에서 성인의 눈 건

강 관리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진행하여 눈 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방법

2021년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시한 온라인조사에 참여한 120명(평균연령 30.3세)을 연구대상

으로 SPSS 18.0 통계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하였고, 유의수준은 

p<0.05였다.

결과

응답자의 눈 건강 관심도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균값은 3.64점으로 나타났

고 눈 건강 중요도는 평균 4.10점으로 나타났다. 눈 건강을 위한 관리를 하지 않는 응답자는 87명(72.5%)
로 가장 많았고, 눈 건강 관리를 하지 못한 이유는 ‘귀찮아서’ 55명(45.8%)으로 가장 많았다. 눈 건강을 위

해 최근 안과 또는 안경원을 방문한 시기로는 ‘6개월 미만’과 ‘2년 초과’가 각각 34명(28.3%)이었고, 1년 

이상 눈 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로는 ‘검진을 받지 않아도 생활에 무리가 없어서’ 48명(40.1%)으로 가장 

많았다.

결론

성인 대부분은 눈 건강에 관심이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안과 및 안경원의 방문 횟수가 적었

고, 눈 건강 관리를 위한 실천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의 눈 건강 관리 실천 증진을 위

해 접근성이 높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눈 건강 관리 방법 컨텐츠 연구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

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발 표 자 : 양승철, 041- 550- 2185, qhfkzkdl58@ naver.com

교신저자 : 심정규, 041- 550- 2185, jgs im@ 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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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B 09

더블네트워크를 이룬 다공성 콘택트렌즈에서 금속이온이 

물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김혜지⋅안희경⋅이현미*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천연 해조다당류인 카라기난을 이용한 콘택트렌즈 제조 시 금속이온의 크기와 종류에 따른 콘택트렌

즈의 물리적 특성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다공성 콘택트렌즈를 제조하기 위해서 단량체인 HEMA, MAA, NVP, Styrene, MPC와 기포 형성제인 

Sodium Cabonate (SC)를 사용하고 고분자 중합을 위한 개시제는 AIBN, 교차결합제는 EGDMA를 사용하

였다. 콘택트렌즈 성능 향상을 위해 Carageenan을 사용하여 IPN을 통한 더블네트워크를 하였으며, 금속 

이온으로 Ca2+와 K+을 사용하였다. 콘택트렌즈 성능 평가를 위하여 여러 가지 물성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광투과율은 모든 시료가 88% 이상으로 나왔으며, SC가 첨가된 시료가 SC가 첨가되지 않은 시료보다 함

수율과 산소투과율이 증가하였다. 압축강도는 감소하였으며 습윤성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Carageenan을 

사용하여 IPN을 함으로써 SC가 첨가된 시료보다 산소투과율과 압축강도가 증가하였다. IPN 후 CaCl2, KCl
에 용액에 담근 결과 산소투과율은 감소하였지만 다른 물리적 특성은 비교적 증가하였다. 

결론

다공성 콘택트렌즈에 Carageenan으로 더블네트워크 함으로써 물성이 향상되었으며, 금속이온을 첨부

함으로써 기계적 성질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발 표 자 : 김혜지, 010- 5471- 4009, haeji1227@ naver.com

교신저자 : 이현미, 010- 7300- 6515, hmlee@ cu.ac.kr



- 136 -

포스터 발표 B 10

불규칙난시 환자에게 적용한 미니공막콘택트렌즈 임상사례

정희재1⋅박창원2⋅김효진1,*

1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 2백석문화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부정난시는 경선들의 굴절력 변화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안경이나 소프트렌즈로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각막표면과 렌즈 사이에 눈물이 존재하는 RGP(rigid gas permeable)렌즈를 사용하지

만, 불규칙한 정도가 심하여 중심안정이 어려운 경우 직경이 작은 RGP렌즈의 중심안정이 어려워 피팅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막교차결합술 후에 유발된 고도 및 부정난시를 가진 환자에게 미니공막콘택

트렌즈를 적용한 임상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방법

과거 원추각막을 가진 25세의 남성 환자로 우안 각막교차결합술(CXL), 좌안 전층각막이식술을 시행

받은 과거력이 있었다. 수술 후 남아있는 불규칙난시 교정을 위해 무방부제 인공누액을 사용하여 렌즈와 

불규칙한 각막 사이를 눈물로 채워 고른 표면을 형성했다. 렌즈 커브 결정을 위해 샤임플러그 카메라

(Pentacam, Oculus, Wetzlar, German)를 이용하여 각막 전면 이미지를 얻었고, 렌즈 피팅평가는 전안부 빛

간섭 단층촬영계(anterior segment-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S-OCT)를 이용하여 정점부 틈새가 

250~300되도록 하였다. 미니공막콘택트렌즈 착용 전, 후의 최대교정시력과 각막 곡률의 변화를 관찰

하였다. 

결과

미니공막콘택트렌즈의 착용 전 최대교정시력은 우안, 좌안에서 각각 0.2, 0.7 이었고, 렌즈 착용 30분 

후 각각 1.0, 1.0 으로 교정시력이 향상되었다. 굴절검사결과 구면렌즈대응치 값은 우안, 좌안에서 각각 

-8.38D에서 -0.25D, -5.13D에서 -0.13D으로 감소하였다. 난시량은 우안, 좌안에서 각각 3.00D에서 0.50D, 
2.75D에서 0.25D로 감소하였다. 

결론

각막교차결합술 후 유발된 부정난시를 가진 환자에게 미니공막콘택트렌즈 착용은 효과적인 시력 개

선과 양호한 착용감을 보였다.
†

발 표 자 : 정희재, 010- 9906- 0898, hjjeong9906@ gmail.com

교신저자 : 김효진, 041- 550- 2841, khj@ 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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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B 11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안구운동 전 후 눈물막 파괴시간 비교

장예진⋅이나경⋅하정미⋅박지영⋅박경현⋅조현지⋅박상일⋅강현구*

가톨릭관동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5분이내의 건성안 예방 안구운동이 눈물막 파괴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았다.

방법

안질환이 없는 20대 성인 남녀 8명, 총 16안(남: 4명, 여: 4명, 평균연령: 24±1.46세)을 대상으로 CORNEA550 
(Essilor Internatonal, ITALY)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전∙ 후로 최초 및 평균 눈물막 파괴시

간을 측정하였다. 사용한 안구운동훈련 애플리케이션은 ‘Eye Exercises-Eye Care Plus’로 건성안을 위한 

훈련에는 손바닥을 비벼 열을 내서 안구 온찜질 (Palming), 따라보기 (Wave move), 눈 깜빡임 (Blinking), 
눈 꽉 깜빡임 (Closing tight), 눈 감고 안구 돌리기 (Closes eye move)이 포함되었다.

결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5분이내의 건성안 예방 안구운동을 실시한 결과 최소 눈물막 파괴시간은 안구

운동 전 5.45±3.29 sec, 안구운동 후 5.33±3.02 sec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평균 눈물막 파괴시

간은 안구운동 전 7.00±2.56 sec, 안구운동 후 8.56±2.40 sec로 1.56 sec 증가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05).

결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건성안 예방 안구운동을 실시한 경우 최소 눈물막 파괴시간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평균 눈물막 파괴시간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5분이내의 

안구운동으로도 일부 건성안 예방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발 표 자 : 장예진, +82- 10- 9786- 4575, rajunjin17@ naver.com

교신저자 : 강현구, +82- 33- 649- 7375, hgkang@ c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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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B 12

안압에 따른 시력, 안광학적 성분의 비교와 

녹내장의 발생에 관한 단면적 연구

정형렬1⋅정재훈2⋅이중재3⋅정수아4⋅이정임1⋅김현정1,*

1건양대학교 안경광학과, 2건양대학교병원, 3(주)휴비츠, 4원광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안압의 정도에 따른 교정시력, 등가구면굴절력, 중심각막두께, 및 녹내장 유병률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대상자는 임산부 및 수유부가 아니며, 각막병변과 각막굴절교정수술 이력이 없고, 중심각막두께가 

500~600 µm인 경우로 제한하였다. 최종 선정된 총 50명(100안, 연령: 40.89±15.46세)을 대상으로 Goldman 
applanation tonometer(Haag-Streit. Switzerland)로 안압을, 현성굴절검사로 원거리 교정시력과 굴절이상 상

태를, Non-contact Tonopachy NT-530P(Nidek Co., LTD, Japan)로 중심각막두께를 측정하고, 의무기록으로 

녹내장 여부를 확인하였다. 안압의 정도에 따라 3그룹(Group I; IOP≤16, Group II; 16<IOP<23, Group III; 
23≤IOP)으로 분류하고 원거리 교정시력, 등가구면굴절력, 중심각막두께, 녹내장 유병률을 비교하였다.

결과

안압이 높은 그룹일수록 원거리 교정시력이 낮고(p<0.01), 등가구면굴절력은 높고(p<0.05), 중심각막

두께는 두꺼운(p>0.05)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녹내장 유병률은 Group I에서 6.52%(3안/46안), Group II에
서 34.10%(15안/44안), Group III에서 30.00%(3안/10안)로 나타났다.

결론

안압은 교정시력, 등가구면굴절력, 중심각막두께와 관련이 있으며, 안압이 정상범위 이내이더라도 녹

내장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 이에 임상에서 녹내장 판정 및 치료 기준 제시를 위해서는 안압의 정상범

위뿐만 아니라 안광학(교정시력, 등가구면굴절력) 및 안과학적(중심각막두께) 성분 등을 고려해야 할 것

이다.
†

발 표 자 : 정형렬, +82- 42- 600- 8427, optometris t_hrj@ naver.com

교신저자 : 김현정, +82- 42- 600- 8427, Kimhj@ ko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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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B 13

온라인 수업 방법에 대한 선호도 조사 

- 안경광학과 학생 중심으로

박경희*

국제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와 학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온라인 학습방법을 연구할 필요하 있으며 대학에서 사용한 다양한 온라인 

방법 중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경기도 지역 안경광학과 재학생 75명(남자 41명, 여자 34명)에게 진행된 온라인 수업방법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방법의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통계는 SPSS20(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으로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반복설계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파워포인트에 목소리 녹음은 (F=5.258, p=0.001), 네이버 밴드-까페를 이용한 방법에서 (F=5.726, 
p=0.000)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수업에서 사용한 수업방법의 만족도 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p<0.05).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 여성이 파워포인트에 목소리녹음 항

목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p=0.011) 통학시간, 나이에 따라 선호하는 온라인 수업방법의 차이는 없

었다. 학년에 따라 비교한 결과 동영상 시청에서 3학년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1학년이 가장 낮

은 선호도를 나타냈으며 2학년과 3학년은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유투브는 2학년이 1학년에 비해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으며 2학년과 3학년은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결론

온라인 수업에 사용된 방법은 학생 개인별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기존의 대면수업 방식의 학습

설계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설계의 개발 및 개편이 요구된다.
†

발 표 자 : 박경희, 031- 612- 9282, khpark@ kookje.ac.kr

교신저자 : 박경희, 031- 612- 9282, khpark@ kookj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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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B 14

일반 콘택트렌즈와 청광차단 콘택트렌즈의 

자각적 만족도 조사

조정우⋅강영지⋅서은선*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는 일반 구면 소프트 콘택트렌즈와 청광차단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교정시력 및 대비시력, 자각

적 만족도 등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하였다.

방법

대상자은 안질환 및 전신질환이 없고, 시기능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성인 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
반 구면 소프트 콘택트렌즈와 청광차단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기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여 교정시력 및 대

비 시력(100%, 10%)를 실시하였다.

결과

일반 구면 소프트 콘택트렌즈와 청광차단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교정시력과 대비시력 그리고 눈부심 

등 자각적 증상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교정시력(100%)검사에서 일반 구면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평균 교

정시력은 0.97, 청광차단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평균 교정시력은 0.95로 일반 구면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교정시력이 0.02 더 높았다. 대비시력(10%)검사에서 일반 구면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평균 교정시력은 

0.62, 청광차단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평균 교정시력은 0.70로 청광차단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교정시력이 

0.07 더 높았다.

결론

청광차단 렌즈의 교정시력에서는 일반 구면 소프트렌즈보다 교정시력이 낮았지만, 대비시력 10%, 그
리고 눈부심에서는 일반 구면 소프트렌즈보다 교정시력이 좋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발 표 자 : 조정우, 010- 5676- 3299, whwjd3298@ naver.com

교신저자 : 서은선, 061- 330- 3555, eunsun111@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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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B 15

전자기기 사용이 안구 건조에 미치는 영향

황선재⋅유재민⋅이찬규⋅임준용⋅김세진*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안경광학과

목적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었고 전자기기 사용 증가로 눈 불편감을 느끼는 사람

이 많아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증가된 전자기기 사용이 눈 불편감 중 안구건조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설문은 성인 91명을 대상으로 네이버 폼을 이용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도구는 안구건

조 증상 문항 6개 전자기기 사용 특성관련 문항 9개로 구성하였다. 안구건조 증상 문항은 1점 ‘증상 없음’ 
~ 5점 ‘매우 심함’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통계는 SPSS18.0(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빈도분석, t-test, ANOVA test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의수준은 p<0.050 이었다.

결과

일일 TV 시청 시간은 0~2 시간 미만 75명(82.4%)으로 가장 많았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4~6시간 미

만 34명(37.4%)으로 가장 많았으며, PC 사용 시간은 4~6시간 미만 31명(34.1%)으로 가장 많았다. 안구건

조 증상의 전체 평균은 1.91±0.73점이었고, 응답자 중 67명(73.6%)이 장시간 전자기기 사용 시 안구건조 

증상을 호소하였다. 안구건조 증상은 PC 사용시간이 길수록,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수록 심했고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0, p=0.030). 안구건조 증상은 전자기기 사용 시 눈의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있는 그룹이 2.04점으로 심했고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7). 안구건조 증상은 TV시청시간

(r=0.25), 스마트폰 사용시간(r=0.33), PC 사용시간(r=0.22)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결론

전자기기를 사용 시 자각적 안구건조 증상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고, PC,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TV 시청

시간이 길수록 자각적 안구 건조 증상이 증가하는 상관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장시간 전자기기 사용은 

안구 건조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화면을 볼 때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20분 사용 후 20초간 5m 이
상 멀리 보며 휴식하는 등의 적절한 사용시간 및 눈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

†

발 표 자 : 황선재, 041- 550- 2185, tjswomir@ naver.com

교신저자 : 김세진, 041- 550- 2185, s jkim@ 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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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B 16

주시각도에 따른 전안부 형상과 

멀티포컬 콘택트렌즈 편심의 상관관계

최지수⋅박미정⋅김소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에서는 주시 각도에 따라 나타나는 전안부 형상 요인의 변화가 세 종류의 멀티포컬 콘택트렌즈

(이하 렌즈) 편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법

20대 남녀 42안을 대상으로 정면 주시 시와 하방 15도 및 40도 주시 시의 전안부를 촬영한 후 전안부 형

상 요인을 길이 요인과 각도 요인으로 각각 5가지 및 7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중심부 근용 비구면 디

자인의 멀티포컬렌즈 3종을 착용시킨 후 정면 주시와 15도 및 40도 하방 주시 시 전안부 형상과 렌즈 편

심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멀티포컬렌즈 착용 시 주시 각도 별로 렌즈 편심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는 전안부 형상 요인을 분석

한 결과, 정면 주시 시 전안부 각도 중 내안각의 위 눈꺼풀 각도(NS)와 전안부 길이 중 수직 안검폭 높이

(PA), 내안각에서 아래 눈꺼풀까지의 수직 길이(NPH) 및 외안각에서 위 눈꺼풀까지의 수직 길이(TPH)가 

클수록 렌즈는 귀 쪽 방향으로 치우치며, 각도 중 위 눈꺼풀 각도(Upper A)와 내안각에서 외안각까지 기

울기(HEF)가 클수록 하방으로, 길이 중 수평 안검폭 길이(HFW)가 클수록 상방으로 치우쳤다. 한편, 15도 

하방 주시 시에는 PA, 외안각의 아래 눈꺼풀 각도(TI)가 수평 방향, HFW와 TPH는 수직 방향으로의 편심

에 영향을 미치며, 40도 하방 주시 시에는 NS가 작아질수록 귀 쪽으로 편심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본 연구 결과, 전안부 형상 요인 중 멀티포컬렌즈의 편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음을 확인하였으

며, 그 요인들은 주시 각도에 따라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멀티포컬렌즈 처방 시 전안부 형상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선택한다면 보다 적절한 피팅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발 표 자 : 최지수, 02- 970- 6225, choi_ji97@ naver.com

교신저자 : 김소라, 02- 970- 6264, s rk2104@ 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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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B 17

중심부 근용 멀티포컬 콘택트렌즈의 디자인과 

굴절력 변화 양상

박성현⋅김소라⋅박미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출시된 4종의 중심부 근용 멀티포컬렌즈 -3.00 D를 대상으로 광학부 직경 내의 

굴절력을 측정하였고, 렌즈 광학부 디자인, 가입도 및 제조사에 따라 굴절력 변화 양상의 차이를 분석하

고자 하였다.

방법

멀티포컬렌즈의 굴절력은 렌즈도수측정기(SHSOphthalmic base)을 사용하여 렌즈 광학부 직경 내 렌즈 

중심으로부터 0~2.0 mm까지는 0.2 mm 간격으로 측정하였고, 2.0~4.0 mm까지는 1.0 mm 간격, 4.0~4.5 
mm까지는 0.5 mm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결과

가입도 LOW로 표시된 각 제조회사의 가입도를 비교한 결과, omafilcon A 와 lotrafilcon B 재질 렌즈는 

렌즈 중심으로부터 1.8~2.0 mm 까지 가입도가 적용된 것으로 측정되었고 etafilcon A 와 nesofilcon A 재질 

렌즈는 1.6~1.8 mm 까지 가입도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렌즈별 근용 가입도의 크기는 nesofilcon A 
> lotrafilcon B > omafilcon A > etafilcon A 순으로 나타났다. 가입도 MED에서는 lotrafilcon B 재질 렌즈가 

etafilcon A 재질 렌즈 보다 가입도의 크기는 더 크게 나타났고 가입도 영역은 더 좁게 측정되었다. 가입도 

HI에서는 렌즈별 근용 가입도의 크기는 nesofilcon A > lotrafilcon B > etafilcon A 순으로 나타났고 가입도 

영역은 etafilcon A > lotrafilcon B > nesofilcon A 순으로 나타났다. Nesofilcon A 재질 렌즈는 렌즈 중심으로

부터 1.6~1.8 mm에서 굴절력의 변화 정도가 다른 렌즈에 비해 크게 나타났고 렌즈가 동공 중심에서 이탈

이 최소화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동공의 크기가 3.0~4.0 mm인 사람이 렌즈 착용 시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시력 만족도가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렌즈별로 측정 구간에 따라 굴절력 변화를 비교했을 때 

평균 굴절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구간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

본 연구 결과 제시된 근용 가입도가 LOW, MED, HI로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조사에서 

채택한 제조 디자인에 따라 멀티포컬렌즈의 광학부에서 굴절력 변화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렌즈

별 적용된 가입도 영역과 크기, 굴절력 변화 정도가 상이한 것을 확인하였다. 동공 크기와 시생활에 영향

을 많이 받는 멀티포컬렌즈를 착용자 요인을 고려하여 최적의 디자인을 가진 렌즈를 처방하여야 할 필요

성을 제안할 수 있다.†

발 표 자 : 박성현, 010- 3165- 3734, tjdgusdl118@ naver.com

교신저자 : 박미정, 02- 970- 6228, mjpark@ 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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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B 18

천연 유래 상처치유성분을 함유한 치료용 소프트렌즈의 개발

최승혜⋅김소라⋅박미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본 연구에서는 상처치유 활성을 가지는 천연 유래 성분을 사용하여 각막굴절교정 수술인 라섹 수술을 

받은 후 혹은 각막상처가 있을 시 상처 회복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용 콘택트렌즈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방법

Etafilcon A 재질의 일회용 렌즈와 hilafilcon B 재질의 일회용 렌즈에 상처치유 활성을 가지는 asiatic 
acid를 62.5~500μM까지 농도 별로 12~48시간 동안 로딩시킨 후 Ultra Pressure Liquid Chromatography를 통

하여 로딩 및 방출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약물 로딩에 따른 렌즈 파라미터의 변화는 곡률반경, 직경, 
중심두께, 가시광선 투과율, UV 투과율 등을 3회 반복 측정하여 알아보았다.

결과

Asiatic acid의 로딩양은 로딩시간에 따라 점차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재질적 특성에 따라 그 

양상이 상이하여 FDA 그룹 2의 hilafilcon B 재질 렌즈는 24시간까지 로딩양이 증가하다 그 이후로는 감

소하는 경향이 보였던 반면, 그룹 4의 etafilcon A 재질 렌즈는 48시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각 렌즈에서 asiatic acid의 로딩 양상은 농도에 따라 달랐는데 저농도인 25μM과 62.5μM에서는 48시간 로

딩 시 hilafilcon B 재질 렌즈에서의 로딩량이 더 컸으나, 500μM과 250μM의 농도에서는 동일 시간 로딩 

시 etafilcon A 재질 렌즈에서의 로딩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침지된 asiatic acid의 방출은 초기 30분
에 가장 많은 방출을 나타내었고, 이후 점차 감소되어 8시간까지 hilafilcon B 재질과 etafilcon A 재질 렌즈

에서 각각 로딩량의 88.7%와 75.9%까지 방출되었다. 또한 로딩시간에 따른 렌즈 파라미터 변화의 통계

적 유의성은 두 종류의 렌즈에서 측정 파라미터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 결과 천연 유래 치유성분인 asiatic acid를 함유하는 치료용 콘택트렌즈의 제조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수립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천연 유래 치유성분 함유의 콘택트렌즈는 수술 혹

은 상처로 인한 각막의 회복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발 표 자 : 최승혜, 02- 970- 6225, s eunghye88@ seoultech.ac.kr

교신저자 : 박미정, 02- 970- 6228, mjpark@ 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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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B 19

천연물을 이용한 자외선 차단 콘택트렌즈

박선영⋅박혜인⋅김송희⋅이희연⋅이현미*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자외선 차단 콘택트렌즈는 현재 합성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있다. 항산화성이 있으면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천연물인 rutin hydrate를 이용하여 콘택트렌즈를 제작하여 자외선 차단효과를 살펴보

고자 한다.

방법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는 2-hydroxyethylmethacrylate(HEMA)에 azobisisobutyronitrile (AIBN), ethylene 
glycol dimethacrylate (EGDMA)를 사용하였으며, 함수율과 습윤성을 높이기 위해서 1-Vinyl-2-pyrrolidinone 
(NVP), Methacrylic acid(MA)를 추가하여 제작하였다. 천연 자외선 차단제는 Rutin Hydrate를 사용하였으

며, 광투과율 측정으로 자외선 차단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에 의한 콘택트렌즈의 물리적 

특성 변화도 살펴보았다.

결과

천연물인 Rutin Hydrate이 포함된 콘택트렌즈는 콘택트렌즈의 함수율 및 습윤성을 다소 감소시키는 경

향성을 보였으나 콘택트렌즈의 기본 물성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눈에 해로운 파장인 

320~380nm 영역의 광투과율만 감소시키고 가시광선 영역에는 높은 투과율을 나타내었다. Rutin Hydrate
의 양이 증가할수록 자외선 차단율이 더욱 향상되었다.

결론

Rutin Hydrate가 포함된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는 유해 파장 영역의 빛만 감소시키며자외선 차단 기능

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발 표 자 : 박선영, 01023225994,s s un_419@ naver.com

박혜인, 01033134731,gpdls 4731@ naver.com

김송희, 01066789463,ksh000218@ naver.com

이희연, 01086960687,dlgldus7166@ naver.com

교신저자 : 이현미, 01073006515,hmlee@ 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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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B 20

코로나19 이후 증가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우리 눈에 미치는 영향

김수빈⋅곽영준⋅임지수⋅홍준택⋅김효진*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안경광학과

목적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생활이 길어지고 그에 따라 디지털 기기를 접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증가된 디지털 기기 사용이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20대 100명을 대상으로, 성별, 시력 교정용 도구, 디지털 기기 특성, 눈의 불편함 등 11개 문

항을 네이버 폼을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눈의 불편함은 0점 ‘없음’ ~ 4점 ‘매우 심함’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눈의 불편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는 SPSS18.0(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분석은 빈도분석, 교차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다. 유의 수준은 P<0.050 미
만으로 하였다.

결과

코로나 19이후 디지털 기기 사용이 증가한 비율은 89명(89.0%)로 많았고,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눈의 불편함은 여성이 평균 1.54점으로 남성보다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3.50, p=0.000). 

성별에 따른 눈의 불편함은 여성 33명(80.5%), 남성 28명(47.5%)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11.09, p=0.001). 눈의 불편함은 콘택트렌즈 착용자가 평균 1.34점으로 높았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증가

했다고 응답한 집단의 눈의 불편함은 평균 1.19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높았고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었다(t=2.25, p=0.026). 디지털 기기 사용시간이 8시간 이상인 그룹에서 눈의 불편함이 심하다고 응답한 

빈도는 15명(48.4%)로 나타났고, 디지털 기기 사용 직후(27명(27.0%))와 사용 중(25명(25.0%))에 눈의 불

편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많았다.

결론

응답자 대부분이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기기 사용이 증가하였고, 디지털 기기 사용 중과 직후에 눈의 

불편감을 가장 많이 느꼈다. 디지털 기기 사용시간이 길수록 눈의 불편함이 심하였다. 그러므로 디지털 

기기 사용이 눈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인지하여 1일 총 사용시간을 줄이고, 눈 건강을 위해 안구 운동

과 눈 마사지, 적절한 순목 등의 눈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발 표 자 : 김수빈, 041- 550- 2841, 0106da@ naver.com

교신저자 : 김효진, 041- 550- 2841, khj@ 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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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B 21

콘택트렌즈 소재에 따른 함수율과 인장강도의 

상관관계 비교 분석

김효경⋅김행정⋅정소영⋅정혜리⋅김기홍*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렌즈의 물성 값은 콘택트렌즈의 피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함수율의 경우 착용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친수성 성분이 많이 함유될수록 높은 함수율을 나타낸다. 또한 고분자 밀도의 영향으로 인

해 산소투과성, 이물질 흡착, 굴절률에 영향을 미치고, 인장강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인장강도는 

콘택트렌즈의 착용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렌즈의 파손과도 관련 있다. 인장강도가 높을수

록 렌즈 파손의 우려는 적으나 착용감이 좋지 않다. 인장강도가 낮을 경우에는 착용감은 좋지만 파손의 

우려가 커 렌즈 취급에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인장강도의 경우 함수율은 함수율이 높을수록 렌즈의 인

장강도가 낮아지고, 함수율이 높을수록 인장강도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함수율

과 인장강도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함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렌즈 소재에 따른 상관관계에 대해서

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콘택트렌즈 소재를 HEMA과 Sillicon에 따라 분류하여, 함수율과 인장강도를 각각 5회씩 측정하여 평

균값을 취하였다. 함수율 측정은 수분측정기를 사용하였고 인장강도 측정은 인장시험기를 사용하였고 

소재에 따른 함수율과 인장강도의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재질에 따른 함수율과 인장강도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HEMA 재질의 렌즈에서

는 함수율과 인장강도가 반비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재질이 Sillicon인 렌즈의 경우 함수율

과 인장강도가 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함수율과 인장강도의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결론

렌즈의 소재에 따라 함수율과 인장강도에 따른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비슷한 함수율의 갖는 렌

즈라도 소재에 따라 인장강도가 다르고, 이에 따라 렌즈의 피팅 상태와 착용감이 변화되어 렌즈 취급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함수율을 가진다고 해도, 소재가 HEMA의 경우 Sillicon의 경우보

다 인장강도가 낮아 착용감이 좋지만,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렌즈 취급 시 더욱 주의하여 취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발 표 자 : 김효경, sk106302@ naver.com

교신저자 : 김기홍, kkh2337@ 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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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B 22

콘택트렌즈 재질에 따른 비침습성 눈물막 

파괴시간(NITBUT) 비교

변미영⋅박미소⋅김다빈⋅윤지윤⋅조종필*⋅백승선

대전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소프트콘택트렌즈를 착용중인 대상과 착용하지 않은 대상에서 재질이 다른 소프트콘택트렌즈의 착용 

전과 착용 후 비침습성 눈물막 파괴시간을 측정한 후 결과값을 비교하여 소프트콘택트렌즈의 재질이 건

성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현재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않는 대상 22명, 콘택트렌즈를 착용중인 대상 20명을 포함하여 

총 42명(남자 22명, 여자 20명)을 대상으로 하이드로겔 렌즈와 실리콘하이드로겔 렌즈가 각각 사용되었

다. 비침습성 눈물막 파괴시간은 Keratograph 5M(Oculus, Germany) 장비를 이용하여 최초 및 평균 눈물막 

파괴시간을 1시간의 시간 간격을 두고 3회씩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검사 당일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방문한 연구대상의 최초 및 평균 눈물막 파괴시간을 측정한 후 각각 다른 두 가지 

재질로 이루어진 소프트콘택트렌즈를 양안에 한쪽 씩 착용한 다음 3시간이 경과된 후 최초 및 평균 눈물

막 파괴시간을 다시 측정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결과

하이드로겔 렌즈를 착용하기 전 최초 눈물막 파괴시간은 9.12 ± 3.67초, 렌즈 착용 후 6.90 ± 2.68초로 

착용 후 최초 눈물막 파괴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p<0.01). 하이드로겔 렌즈 착용 전 후 최초 눈물

막 파괴시간의 차이는 기존에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않은 그룹은 -3.48 ± 4.26초, 기존에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던 그룹은 -0.86 ± 3.99초로 렌즈를 착용하지 않던 그룹에서 더 많이 줄어들었으며 평균 눈물막 파

괴시간의 차이는 기존에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않은 그룹은 -1.54 ± 4.04초, 기존에 콘택트렌즈를 착용

하던 그룹은 +1.45 ± 4.38초로 렌즈를 착용하지 않던 그룹에서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p<0.05). 
결론: 실리콘하이드로겔 렌즈는 비침습성 눈물막 파괴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하이드로겔 렌즈

는 렌즈 착용 후 눈물막 파괴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에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던 대상보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않았던 대상에서 눈물막 파괴시간이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발 표 자 : 변민영, 010- 4148- 6429, bmy4148@ naver.com

교신저자 : 조종필, 010- 4130- 9176, jpcho@ hi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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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B 23

회수대상 의료기기 중 콘택트렌즈 사례 연구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정보포털을 중심으로

이세은*

서영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국내유통되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2021년 6월 28일 [의료기기 회수·폐기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고시되었다. 이에 따라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회수대상 의료기기중 중 콘택트

렌즈에 관련된 사례를 확인하여 국내유통되고 있는 콘택트렌즈의 위해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보포털을 통해 공개된 회수대상 의료기기 중 콘택트렌즈(매일착용콘택

트렌즈-하드콘택트렌즈, 소프트콘택트렌즈)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제조,수입여부, 회수사유, 회수방법, 
회수구분(주체) 및 회수 행정절차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의료기기 회수·폐기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보포털에 공개된 자료에 따

르면 회수대상 의료기기는 전체 855건으로 알려져 있다(21.11.24기준) 이중 콘택트렌즈는 총 7건으로 제

조허가 1건 수입허가 제품은 6건이다. 회수사유로 구분해 보면 영업자 회수 4건(법 제31조에 따라 의료

기기가 품질 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회수의무

자-제조수입업자-가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정부 회수 3건(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

당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회수의무자에게 회수를 명령하고 회수의무자가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구분되었다. 회수기간은 콘택트렌즈의 경우 7건의 회수사

례는 모두 제52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6건은 3~20일 이내로 회수가 종료되었으나 1건의 경

우 회수기간이 45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lot번호)별 회수분류가 48건으로 집계되

어 규정 별표1에 따라 제조업체에서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회수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사유

를 밝히고 회수기한을 초과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

공무원 지침서로 관리되었던 회수대상 의료기기 정보가 관련 규정의 제정,고시와 함께 의료기기 정보

포털에 공개되어 콘택트렌즈에 관련된 위해 요인들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처방자는 

회수대상 의료기기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여 사용자가 콘택트렌즈를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활용

할 필요가 있다.†

발 표 자 : 이세은, 031- 930- 9686, s eeun@ seoyeo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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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B 24

국내 안경사 지역별 연령 현황

박상호1,3⋅서정철2,3⋅전인철1,3,*

1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2가톨릭관동대학교 안경광학과, 3(사)대한안경사협회

목적

국내 안경사의 지역별 연령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사)대한안경사협회에 등록된 18,753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평균연령과 연령 분포를 조사하였다.

결과

안경사 전체 평균연령은 43.24±11.32세이었으며,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45.45±10.57
세로 나타났고, 평균연령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으로 40.86±10.59세로 나타났다. 연령별 비율에서 20대
는 평균 11.49%이었으며,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17.31%,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7.67%로 나타났다. 
30대는 평균 28.93%이었으며,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38.76%, 낮은 지역은 경북으로 19.64%로 나타났

다. 40대는 평균 30.41%이었으며,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37.34%, 낮은 지역은 제주로 23.64%로 나타났다. 
50대는 평균 19.82%이었으며,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25.17%, 낮은 지역은 광주로 15.48%로 나타났다. 60
대는 평균 7.89%이었으며,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13.12%, 낮은 지역은 광주로 4.79%로 나타났다. 70대 이

상은 평균 7.89%이었으며,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2.87%, 낮은 지역은 울산으로 0.00%로 나타났다.

결론

지역별 안경사 인력 분포를 통해 안경사 인력 관련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

발 표 자 : 박상호, 010- 9133- 8823, qh3756@ 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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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B 25

국내 지역별 특성과 시력 분포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박상호1⋅전인철1,2,*

1동신대학교 보건의료학과 옵토메트리전공, 2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목적

국내 각 지역의 특성과 시력 분포의 상관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건강보험공단에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제시한 건강검진 자료를 이용하여 총 241,398,087안(약 

120,699,04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력은 0.4 이하, 0.7 이하. 0.8 이상 3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

다. 각 지역의 특성으로 평균연령, 고령화율, 1인당 GDP를 분석프로그램(SPSS ver.18)을 활용하여 상관

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모든 지역에서 0.8~1.0 시력의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0.8 이상의 시력분포는 경기, 대전, 광주에서 

76.27, 76.26, 75.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0.4 이하의 시력분포는 경북, 경남, 부산에서 10.37, 8.74, 
8.57%로 정상 교정시력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0.7 이하, 0.8 이상 시력에서는 모두 유의한 상관

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0.4 이하 시력에서 각 지역의 평균연령, 고령화율에서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

다(p<0.05).

결론

고령인구가 많은 수도권(서울, 경기)보다 고령인구는 적지만, 고령화율이 높은 지방에서 0.4 이하의 시

력 분포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지역별 평균연령이 낮을수록 고령화율이 높을수록 0.4 이하의 시

력 분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

발 표 자 : 박상호, 010- 9133- 8823, qh3756@ 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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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위한 모든것
모든 것을 담은 하나
올인원 OCT, 휴비츠 HOCT-1/1F

3D OCT와 Fundus Camera, PC가 결합한 단일 통합시스템

단 한번의 촬영으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망막의 12mm 범위를 68,000A-scan/sec의 속도로 스캔하고,

동공을 축동시키지 않는 부드러운 LED Flash를 통해

Fundus, Macular, Optic Disc에 대한 정확한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Wide Scan Mode는 망막의 12mm 범위를 스캔하여 황반부와 시신경을 한 번에 측정 및 관찰 가능

황반부 상태를 분석해주는 Thickness Map, ETDRS 차트, GCC(Ganglion Cell Complex) 차트 제공

시신경 유두 주변부를 분석해주는 Thickness Map, RNFL 차트, TSNIT 그래프 제공

촬영 결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Report 파일 생성

with WIFI

더 다양한 검안방식이 더 정확한 결과를 만듭니다
휴비츠 9000시리즈 리프렉션시스템

디지털리프렉션 시스템의 업그레드된 가치를 만나십시오.
휴비츠의 새로운 리프렉션 시스템은  최근 스마트폰, PC, 
디지털기기의 사용이 많은 현대인들의 시력개선이 적용될 수 
있는 향상된 검안법을 탑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 누구에게나 맞춘 듯 더욱 정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안을  도와드립니다.
생명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모티브로한 Curved Design은 
기계적 느낌을 최대한 배제해 따뜻한 감성과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당신의 모든 환경에 Advantage를 확신합니다.

Refaction System

      9000 Series 

  휴비츠 대리점 서울/경기/인천/강원 (주) 휴비츠 본사 : 1588-0673 대전 충남북 본사직영점 휴비츠 대전지사 :042-710-2331 
부산/경남/울산 대리점 새천년광학 : 010-3616-6163          대구/경북 대리점  세종광학 : 010-3835-6151
광주/전남북/제주 대리점 금호광학 : 010-9001-1005



Huvitz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with Fundus

하나를 위한 모든것
모든 것을 담은 하나
올인원 OCT, 휴비츠 HOCT-1/1F

3D OCT와 Fundus Camera, PC가 결합한 단일 통합시스템

단 한번의 촬영으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망막의 12mm 범위를 68,000A-scan/sec의 속도로 스캔하고,

동공을 축동시키지 않는 부드러운 LED Flash를 통해

Fundus, Macular, Optic Disc에 대한 정확한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HOCT-1/1F

Wide Scan Mode는 망막의 12mm 범위를 스캔하여 황반부와 시신경을 한 번에 측정 및 관찰 가능

황반부 상태를 분석해주는 Thickness Map, ETDRS 차트, GCC(Ganglion Cell Complex) 차트 제공

시신경 유두 주변부를 분석해주는 Thickness Map, RNFL 차트, TSNIT 그래프 제공

촬영 결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Report 파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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